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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진지리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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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후원
 국립생태원, ㈜선도소프트, ㈜정앤서, ㈜한국환경지리연구소, 

 국립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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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박수진(한국지형학회장), 이병민(한국경제지리학회장), 박경환(한국도시지
리학회장), 진종헌(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 한국공간환경학회장), 신정엽(한
국지도학회장), 박선미(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

운영위
위원장  박지훈(한국지리학회 총무이사)
부위원장  박종철(공주대 지리학과)

학술위
위원장  이광률(한국지리학회 학술이사)
부위원장  송원섭(한국지리학회 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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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4 지리학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한국지리학회장·한국사진지리학회장 장동
호입니다. 이번 지리학대회는 한국지리학회가 주관으로 하여 ‘지리 학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graphical Societies)’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 국립공주대학
교 신관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지리학·지리교육 학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님들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학술활동과 뛰
어난 학회 운영 능력, 신진 연구자 육성 등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알
기에 저는 2023년 한국지리학회장과 한국사진지리학회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학문인 지리학·지리교육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
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발전해야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지리학·지리교육의 학회들이 
가진 인적 자산과 무한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술교류의 장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2024 지리학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리학대회는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24년에 처음으로 한국지리학
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리학대회를 한국지리학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대한지리학회 정성훈 회장님입니다. 항상 지리학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리학 발전을 고민하고, 이렇게 지리학회의 화합의 장을 만들게 해준 정성훈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리 학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지향함과 동시에 연구자분들의 고견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학계에 몸
담고 계시는 원로 교수님들의 수많은 경험을 나누는 특별 프로그램 진행과 젊은 연구자의 지원
을 위해 산·학·연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리학·지리교육 학회들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리 학회의 굳건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리 학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 지리학대회로 하여
금 열띤 토론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지리학대회는 김태호 교수님(제주대학교)과 임석회 교수님(대구대학교)의 기조 강연을 시
작으로 특별 세션 8개, 일반 세션 9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총 
73편의 학술 발표와 26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며, 참석 규모는 약 200명 이상으로 많은 연구
자분들께서 발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자리에 함께 못하시더라도 지리학·지리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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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4 지리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조직위원회, 운영위
원회, 학술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여 기관인 대한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 한국
지형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지
도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후원 기관인 국립생태원, ㈜선도소프트, ㈜정앤서, ㈜한국환경지리
연구소,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담당자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대
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도움주신 공주대학교 지리학과·지리교육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대한지
리학회 사무장님, 한국지리학회 임원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리학대회를 통해 세계적 
역량을 가진 지리학·지리교육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더욱 결연한 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같은 지리학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6일
2024 지리학대회 조직위원장(한국지리학회장, 한국사진지리학회장)

장동호 올림



- 3 -

2024 지리학대회 일정

10:00~10:30 등록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10:30~10:40
개회사: 장동호(조직위원장, 한국지리학회장)

축사: 정성훈(대한지리학회장)
환영사: 임경호(국립공주대학교 총장)

10:40~11:15 기조 강연 1: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담론 – 임석회(대구대)

11:15~11:50 기조 강연 2: 한라산과 고산의 자연지리학 - 김태호(제주대)

11:50~13:10 점심 식사 (신관 늘솜(교직원 식당))

백제교육문화관 인문사회과학관 공주학연구원

대강당 124호 앞 113호 114호 118호 223호 229호 대강당

13:00~14:30

특별 – 
대한지리‧지형
‧문화역사‧경
제지리학회

포스터 
분과 
및

전시회

특별- 
대한지리학회

일반 – 
보건‧GIS

특별 - 
경제지리학회

일반 -
지형‧생태

특별 - 
문화역사지리

학회

특별 – 
공주대 

지역개발연구
소

14:30~14:45 휴식

14:45~16:00
특별 - 

한국지리학회
1

포스터 
분과 
및

전시회

일반 – GIS
일반 – 

도시‧교통‧GI
S

일반 - 
경제지리

일반 -
 기후‧4기

16:00~16:10 휴식

16:10~17:40
특별 - 

한국지리학회
2

포스터 
분과 
및

전시회
특별 - 

지역지리학회

일반 - 
도시‧인구‧지

역

일반 - 
환경‧GIS 일반 - 

문화역사지리
학회

17:40~18:30 한국지리학회 
총회

18:30~20:00 만찬 (공주대학교 마루관)



- 4 -

2024 지리학대회 프로그램 

2024년 12월 6일(금), 국립공주대학교

기조 강연

10:40~11:50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사회: 박지훈(공주대)

10:40~11:15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담론 임석회(대구대)

11:15~11:50 한라산과 고산의 자연지리학 김태호(제주대)

특별 분과

대한지리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반도 산지인식체계의 정립과 그 활용

13:00~14:20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사회: 박수진(서울대)

13:00~13:30 기조 발제: 한반도 산줄기체계의 정립과 그 과제 손학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30~13:40 토론 1 변종민(서울대)

13:40~13:50 토론 2 박선영(서울대)

13:50~14:00 토론 3 김현종(한국학중앙연구원)

14:00~14:10 토론 4 이원영(대구가톨릭대)

14:10~14:20 토론 5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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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 지리와 스포츠의 만남

13:00~14:10 인문사회과학관 113호 사회: 정성훈(강원대)

13:00~13:40 특별 강연: 지리와 스포츠의 만남 조지욱(경기경영고)

13:40~13:50 토론 1 임은진(공주대)

13:50~14:00 토론 2 김이재(경인교대)

14:00~14:10 토론 3 홍상민(김천대)

한국경제지리학회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미래 국토 전망

13:00~14:30 인문사회과학관 118호 사회: 류주현(공주대)

13:00~13:20 아시아 전자산업 무역 네트워크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김성훈(서울대)

13:20~13:4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역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경북 구미 
사례 전봉경(국토연구원)

13:40~14:00 동족 집단 거주지 밖에서의 이주민 창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베트남 이주민의 사례 김주락(지방행정연구원)

14:00~14:15 토론 1 허동숙(공주교대)

14:15~14:30 토론 2 박소현(한국조지메이슨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중소도시의 역사와 미래 (한‧일 공동 세미나)

13:30-16:00 인문사회과학관 229호 사회: 고민경(경북대)

13:30~14:00 당진 지역의 도시 이미지 변화과정 연구 -농업, 공단 그리고 
천주교 성지로-

김대은(내표교회사연구
소)

14:00~14:30 충북지역 철도와 연선지역의 변화 윤현위(충북대)

14:30~15:00  근대 일본해측 항만도시의 형성과 현지 자산가·상공업자 동향 
－후쿠이(福井)현 츠루가(敦賀)를 사례로 三宅彦大(츠쿠바대)

15:00~15:30  제2차 세계대전후 군마(群馬)현 다카사기(高埼)시에 있어서 "
불법 점거"지구의 생성과 소멸 井田享平(츠쿠바대)

15:30-15:45 토론 1 한지은(교원대)

15:45~16:00 토론 2 박범(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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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4년 제3차 향토민요 학술대회

14:00~17:40 공주학연구원 대강당(2층) 사회: 장동호(공주대)

14:00~14:15 논매기 요해소리 형과 상부소리 이소라(공주대)

14:15~14:30 온택트콘텐츠의 가능성 -2021년 백제세계유산축전을 중심으로- 변정민(중부대)

14:30~14:45 경남 지역의 논매기소리와 상여소리 비교 김장수(공주대)

14:45~15:00 강원도 운상 때의 사용 악기별 문화권 분석 장동호·정근비·임은진
(공주대)

15:00~15:15 상부소리 콘텐츠 개발 연구 최현규(중부대)

15:15~15:30 경기지역 운상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김아인·장동호·이소라
(공주대)

15:30~15:40 휴식

15:40~16:00 문화유산의 생명력에 관한 연구-석촌동고분군의 이름을 대상으로- 박지훈(공주대)

16:00~16:20 한국의 방언구획 정승철(서울대)

16:20~16:40 사자(死者)의 마지막 보시 : 티베트 조장(鳥葬) 최소영(동국대)

16:40~17:00 1960년대 이후 콘서트의 역사 안시현(예원예대)

17:00~17:20 우리나라 5개 중소 도시의 지형과 시가지 확장 및 유적 입지 이광률(경북대)

17:20~17:40 효녀심청 IP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개발 정영찬(호서대)

한국지리학회 1 지리 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14:45~16:00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사회: 신재열(경상대)

14:45~15:00 지리 일자리를 찾아서 정성훈(대한지리학회장)

15:00~15:15 GeoAI 시대에서의 지리 네트워크: 협력과 소통을 중심으로 장동호(한국지리학회장)

15:15~15:30 ‘지역’과 ‘지리’의 재조명을 통한 반성과 성찰: 한국지역지리학
회를 대상으로 김영훈(한국지역지리학회장)

15:30~15:45 지리 학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리학연합’ 박수진(한국지형학회장)

15:45~16: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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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 2 지리의 대중화

16:10~17:40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사회: 이동민(진주교대)

16:10~16:20 멸종위기종의 생존 전략과 지리학의 대중화 김이재(경인교대)

16:20~16:40 지리학 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박정재(서울대)

16:40~17:00 지리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세계사 재조명하기 이동민(진주교대)

17:20~17:40 Boring Geography? Awesome Geography! 강이석(춘천여고)

한국지역지리학회, 농협대학교 한국 농촌의 사회적 자본: 현실과 희망

16:10~18:00 인문사회과학관 113호 사회: 류호상(전북대)

16:10~16:30 관광불모지 충북 음성군의 변화: 주민주도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이아리(음성관광두레협의회)

16:30~16:50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이 농촌 지역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준영·전보강(인하대), 
최서희(경희대)

16:50~17:10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계 형성 메커니즘 임수하(경희대)

17:10~17:30
귀농인의 적응 실태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과 
의성군 금성면을 사례로

최창우(경북교육청)

17:30~18:00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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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과

보건 - 지리정보

13:00~14:30 인문사회과학관 114호 사회: 김하나(서울대)

13:00~13:15 시공간 보건지리학 연구의 경로 탐색: 익스포좀연구와 생애과정역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인상(서울대)

13:15~13:30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의 시간적 불균형 탐색: 서
울 특별시의 평일 주간, 야간, 주말을 대상으로 정희지·강전영(경희대)

13:30~13:45 시공간 큐브(Space-Time Cube)를 활용한 백신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의 
탐색 및 예측

정난주·정희지·최정
호·강전영(경희대)

13:45~14:00 미래의 혈액 부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한국의 혈액 수급 전망
(2021~2050년)

김오석(고려대), 지성환·
정희원(서울아산병원), 스
테판 메튜스(펜실베이니아주
립대), 문성도(서울대병원), 
김기환(고려대)

14:00~14:15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119 구급차 확충에 관한 연구 김다정·고유진·백서현·
임희수·최진무(경희대)

14:15~14:30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 블루 도시 환경 요인 분석 임창민(고려대)

지형, 생태

13:15~14:15 인문사회과학관 223호 사회: 이현희(공주대)

13:15~13:30 흔들바위를 이용한 고지진의 최대 시기와 규모 제한
이초희·성영배(고려
대), John Weber(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13:30~13:45 몽골 타리앗 분지(Tariat Basin)의 홀로세 화산지형 김태석(고려대)

13:45~14:00 2020년 여름 섬진강 대홍수 이후 하천 수목 회복에 대한 공간 점 패턴 
분석

이건학·최지은·김대현
(서울대)

14:00~14:15 슬로베니아 ‘크라스(Kras)’ 일대의 지리 답사 장소 및 코스 이간용(공주교대)



- 9 -

지리정보

14:45~15:45 인문사회과학관 113호 사회: 박종철(공주대)

14:45~15:00 접근성 측정의 시공간 큐브 확장 방안 제안 박진우(경희대)

15:00~15:15 ABM을 이용한 스타디움 최적 퇴장 및 대피 시뮬레이션 최정호·강전영(경희대)

15:15~15:30 인공지능을 활용한 색각 이상자용 지도의 색상 추천 시스템 개발
차승민·정난주(경희
대)·박운호(새한항업)·
강전영(경희대)

15:30~15:45 색각이상자용 지도 및 색각이상 연구의 토픽 모델링 김서현·강전영(경희대) 

도시·교통 - 지리정보 

14:45~16:00 인문사회과학관 114호 사회: 김종근(공주대)

14:45~15:00 수도권 아파트 주택하위시장에 대한 시계열 군집분석 하은혜·이건학(서울대)

15:00~15:15 멀티모달 모빌리티 기반의 서울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 김지우·이건학(서울대)

15:15~15:30 대규모 택지 개발이 토지피복 변화에 미치는 영향: Land Change 
Modeler를 활용한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사례 연구 최근호·김오석(고려대)

15:30~15:40 취약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선호 유형별 특성 분석: 미국 캘
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정다빈·이재현(경북대), 
Scott Hardman(Uc Davis 
Ev Research Center)

15:45~16:00 서울시 행정동별 범죄위험 분포 유형화와 분포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이지현(한국국토정보공사), 
이재현(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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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45~16:00 인문사회과학관 118호 사회: 허동숙(공주교대)

14:45~15:00 학생 창업 과정과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정소영(서울대)

15:00~15:15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공정무역과 지역 발전: 네팔의 커
피 산업을 사례로 박민재(서울대)

15:15~15:30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그 의의: 시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희재(서울대)

15:30~15:45 뉴질랜드 교육서비스업 수출과 도시 변화: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서연미(국토연구원)

15:45~16:00 관광,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한국의 ‘고래 도시’ 만들기 장한별(경희대)

기후, 4기

14:45~16:00 인문사회과학관 223호 사회: 최영은(건국대)

14:45~15:00 미래 전 지구 강수량 및 강수 변동성 변화에 따른 인구 노출도 차이 분석 박인홍(한양대)

15:00~15:15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전이와 기온 변화 탐색
임아영‧이은걸(경희대), 
Yaqian He(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15:15~15:30 북극 지역의 번개 증가 현상에 대한 잠재적인 생지물리적 프로세스 연구 김민주‧이은걸(경희대)

15:30~15:45 기후변화와 도시개발의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의 영향: 서울시 침수 리
스크 사례 연구

노복진·박홍봉(성균관
대)

15:45~16:00 제4기 고기후학/고생태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김수현(한국과학기술원), 
변은지(연세대)



도시, 인구, 지역

16:15~17:45 인문사회과학관 114호 사회: 김오석(고려대)

16:15~16:30 공주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교육 환경 변화 최진현(공주대)

16:30~16:45 한국의 도시, 농촌, 산촌 및 어촌의 장래 고령인구 전망과 비교
정재헌·김오석(고려대), 
조남욱(연세대), 강승필
(고려대)

16:45~17:00 선형 도시와 접근성의 효율성·형평성의 관계: PCA와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대한민국 중소도시 교통망 분석 김용기(서울대)

17:00~17:15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를 활용한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 비교 연구 정진우(서울대)

17:15~17:30 도시재생지역으로의 영토화와 그를 넘어서는 영토화: 창신숭인 도시재생
을 사례로 최원영(서울대)

17:30~17:45 도시 개발 로컬거버넌스의 갈등과 공간 계획 재구성: 제주시 오등봉 근
린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사례로 현희창(서울대)

환경 - 지리정보

16:15~17:15 인문사회과학관 223호 사회: 유재진(공주대)

16:15~16:30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자연도 공간분석 프로세스 개선방안 논의 박현수·윤혜연·오우석
(국립생태원)

16:30~16:45 엔트로피 가중치 기반 풍수해 위험지도 제작 이상원·이재관·서진
호·최진무(경희대)

16:45~17:00 시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신경망 모형의 S-DoT 미세먼지 농도 정보 내삽 
방안

황수연·이창규·김수
빈·최진무(경희대)

17:00~17:15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의 계층적 표본 추출 방안 연구
심우진(서울대), 정관
용(전남대), 이은진·손
연규(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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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지리학회 디지털시대의 역사지리학: 근대지형도와 GIS 활용을 통한 공간연구와 데이터관리

16:10-17:30 인문사회과학관 229호 사회: 최유식(고려대)

16:10~16:30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지도 선객체 GIS 디지타이징: 조선기본도(제3차지형
도) 도로망을 중심으로

김수현·한예림(카이스
트), 박선영(서울대), 
김준수(마르틴 루터대), 
박범순(카이스트)

16:30~16:50 일제강점기 한국 도시 도로망률 변화: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와 L751
의 GIS 데이터 활용

한예림·김수현(카이스
트), 박선영(서울대), 
김준수(마르틴 루터대), 
박범순(카이스트)

16:50~17:10 역사지리학 데이터베이스 경향성: 국내와 해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박선영(서울대), 김수
현·한예림(카이스트), 
김준수(마르틴 루터대), 
박범순(카이스트) 

17:10~17:30 토론 김현종(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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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분과

13:00~17:40 인문사회과학관 124호 앞

마오쩌동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전력의 전환: 불균등 발전에서 권역 협업 기반의 조화로운 
발전으로의 진화 장리나(동국대)

도시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빗물 관리 방안 제안: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김수연‧임성은‧한서희
(상명대)

GIS 기반 지도 제작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지민‧한서희‧김수연
‧박유찬(상명대)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진자량(동국대)

음식점 집중 및 분산의 시계열적 분석 : 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김명환‧이재현(경북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분석 - ‘오감오락(五感五樂) 문화예술 마을’을 중심으로 배재희‧김가은‧송하윤
(경희대)

도시스트레스 요인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의 공간적 분포 연구 이슬‧정희지‧송현민‧
유아연(경희대)

2SFCA를 활용한 부산광역시 지진옥외대피시설 음영 구역 탐색 
김태양(경북대)·한규
원(고려대)·이정한(경
희대)

지형에 따른 취락입지와 인간생활 – 문경과 단양을 사례로 김태양‧윤상석‧임다온
‧진승현‧나영(경북대)

I2SFCA를 활용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입지 효율성 감소에 미친 영
향 분석 김태양‧김가현(경북대)

서울시 반지하 주택 밀집지의 예상 침수 피해 연구 : 시간당 강수량, 지형 및 도시계획 수
준을 고려하여 양재모(경희대)

‘쿨루프(Cool roof)’ 사업지의 지표면 온도 변화 분석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호준‧김도겸‧주동건
(경희대)

계절별 따릉이 이용 형태 변화 분석 이건하‧양재형‧이진형‧
조은경‧지수빈(경희대)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단양 마늘 관광 컨텐츠 개발(잠정) 
최지석‧강해든‧김가인
‧김다예‧신은서‧정채
영(경북대)

암석지형의 종류에 따른 인간토지이용 변화 분석 – 경북 문경시와 충북 단양군을 중심으로 
정민섭‧백기웅‧이예주
‧이한승‧조세희‧황성
은(경북대)

동대문구의 공원 입지 분석 전성재‧이현성(경희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성재‧김윤주‧김이헌
‧구재윤(경희대)

자전거-보행자 공존을 위한 자전거 겸용도로 공간 분석 안홍준‧김영욱‧김현애‧
김수현‧송유진(경희대)

도시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 최적화 양지원‧장진아(경희대)

기후변화에 따른 배추 품종별 환경 적합성 및 재배 지속 가능성 연구 강형우‧황찬혁‧김예원
‧홍정효(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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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13:00~17:40 인문사회과학관 124호 앞

지리와 스포츠의 만남: 챔피언 맵 대한지리학회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Hotspots and Socioeconomic Factor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Focusing on Georgia, USA(인종별 핫스팟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관계 탐색: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미국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송현민‧강형우‧최정호
‧홍정효(경희대)

California 지역의 산사태 발생 빈도와 Atmospheric rivers의 상관관계 분석 조은기‧최지원‧배재희
‧이정무(경희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실내 인구 밀집도 분석 장진아‧양지원·김서현
(경희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나타난 대도시권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특성 신호철(경희대)

정선아리랑과 문화 자원의 융합을 통한 창조관광 전략: 지역 활성화 방안 제고 김세인‧김민재‧양승주‧
이윤수(상명대)

지속가능한 도시와 역사 경관의 관계 - 낙원악기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김세민·배승현·정형진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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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담론

임석회*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행정구역, 메가시티, 도시권, 생활권, 지역경쟁력, 국토균형발전

최근 또 다시 행정구역 통합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이 갖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6년 전부터 이슈화 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전의 행정구역 개편과는 

여러모로 결이 다르다.

우선 도 농 통합적 관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중심지-배후지 공간 관계를 고려한 시

군 통합이나 오래 전부터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자치행정계층의 다층적 구조를 개선

하는 것이 아닌, 규모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시 도 간 통합 혹은 대도시 행정구역과 주변 

일부 시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위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나 국

토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으로 메카시티 담론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그러한 행정구역 통합이 과연 지역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

응한 국토균형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메카시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개념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이든, 분리이든, 재조정이든 행정구역의 공간적 조직은 대단히 지리적

인 주제이다. 행정구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생

활에도 하나의 공간적 규제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가시티는 현대 도시의 특성 

중 하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지리적 용어이다.

메가시티 개념이 사용된 시 도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5~6년 전에 있었던 부산-울산-경남 

통합 추진이 처음이다. 그 논지를 간단히 말하면, 부·울·경이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인구 

700만이 넘는 하나의 메가시티가 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지역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이 지

역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부·울·경이 

과거 한 뿌리였다는 역사 또한 더해진다. 부·울·경 보다 뒤늦게 논의되었지만 오히려 부·울·

경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 논지 또한 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개념이나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론, 역사적 뿌리론 등에 있어서 부·

울·경 통합 추진 때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메가시티 담론은 최근 더욱 확산하여서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같은 시 도 통합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변의 시(市)를 서울시 편입

이나 시(市)와 시(市)간의 통합에도 동원되기도 해, 한 때 클러스터란 용어가 유행하였던 것

처럼 메가시티란 용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다.

행정구역과 관련 이러한 메가시티 담론은 시 도 통합이건 대도시 주변 지역 편입이건 메

가시티 화하는 행정구역 통합 → 규모의 경제와 행정의 효율화 → 지역경쟁력 강화가 그 핵

심이다. 이것이 과연 성립하는가는 다음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첫째, 메가시티는 하나의 단위 행정구역이어야 하며,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수조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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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행정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가?

셋째, 규모의 불경제와 같은 규모의 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없는가?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문제에서 통합과 같은 규모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과제

인가?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다른 긴요한 과제는 없는가?

가장 이상적인 행정구역은 구역을 주민의 지역생활 경제권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역과 자연발생적 실질지역인 생활 경제권의 

일치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일치시키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 계층을 갖는 지역생활 경제

권의 어느 계층에 부합하도록 행정구역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더욱이 고정되어 있는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역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주민의 지역생활

경제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괴리하게 된다. 행정구역의 경계와 주민의 지역생활 경제권의 

경계가 괴리되는 문제도 있지만, 예컨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 압축으로 국토공간

의 실질적 계층체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행정구역 계층이 그에 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되는 이상적 공간체계를 구상한 크리스탈러에게도 

중심지 계층 간 포섭에서 시장원리 혹은 교통원리와 행정원리의 결합은 난제 중 난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긴 하여도, 규모 확대를 지향

하는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산-창원-진해 3개의 시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창원이 그 예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한 행정구역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과거의 생활권은 더욱 그러하다.

최근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이고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구체

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지면이 짧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문제(geographical matter)이다. 그런 면에서 지리학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리적 개념과 용어가 마치 닭똥집 클러스터처럼 남용되는 것

을 넘어 오용되도록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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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과 고산의 자연지리학

김태호*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한라산, 고산, 자연지리학

은하수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높다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하는 한라산은 명실공히 남

한을 대표하는 고산이다. 제4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순상화산체로 화산지형의 특성이 반

영되어 두무악(頭無岳), 원산(圓山), 부악(釜岳) 등 여러 이름도 갖고 있다.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도 있는 고산대를 지닌 산으로 수직적 식생대의 모식적인 사례지로도 유명하다.

한라산 소재지인 제주도에서 재직한다는 매우 단순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한라산은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아고산대의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51㎢의 구역이 국립공원으로 지

정된 품이 넓은 산지이므로 산정의 분화구로부터 산록의 하곡과 오름까지 여러 장소에서 다

양한 주제로 연구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 따라붙는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한랭한 기후환경에 놓인 해발 1,400m 이상 아고산대가 연구의 핵심지역으로서, 백록담 

분화구의 유상구조토, 서북벽의 동결파쇄, 장구목의 암석포행, 백록담 화구륜의 암매 서식지,

민대가리동산의 초리박리 등 동결작용과 관련된 주빙하 환경과 지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만

세동산의 강우유출과 물수지, 남벽 우회로의 등산로 관리도 아고산대에서 수행한 조사였다.

한라산은 국내 최다우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성 지질로 인해 유수 구간이 

거의 출현하지 않아 하천의 매력도는 높지 않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는 탓에 현장 조사

에는 유리하여 관음사계곡의 구린굴과 병문천의 유로 분기, 천아계곡과 수악계곡의 폭포 유

형, 색달천의 분합류 유로망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리목의 어승생악은 투수성이 

높은 분석구와는 달리 개석곡들이 발달하고 있어 물이 흐르는 개석곡에서 유출과 물수지를 

살펴보았고, 메마른 한라산에서는 드문 지형인 1100고지의 람사르 습지를 대상으로 산지습

지의 지형 특성도 조사하였다.

2023년 기준 923,680명이 찾은 한라산은 과거부터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산

으로 서북벽과 남벽 코스는 등산로 유실로 폐쇄되었을 정도이다. 1992년부터 시작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해 등산로도 지금은 대부분 정비되었으나 오히려 과도한 정비가 산행을 방해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기도 하다. 아고산대 조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등산로에 관심이 

커져 성판악 코스, 석굴암 코스, 남벽 우회 코스 등에서 등산로의 훼손 실태와 요인을 조사

하였고, 특히 성판악 코스의 연구는 대한지리학회지 우수논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국

내의 지리산과 북한산을 비롯하여 일본의 다이세츠잔,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워크스 등 타지

역 산지에도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등산로 부대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겨 

어리목과 영실 코스의 해설판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다양한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면 현장 교

육의 장소로서 한라산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지향의 산행 문화를 

바꾸고 한라산 탐방객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장구목과 만세동산, 병

문천, 어리목과 영실 코스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자연지리 기반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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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에서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체력적 부담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때문에 연구자들로부

터 외면을 받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저지대와는 다른 고산만의 독특한 지형, 기후, 토양, 식

생, 수문 등 자연지리적 특성이 다채롭게 나타나는 매우 매력적인 장소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해외 고산지역에서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소장파 연구자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내며 앞으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내 고산에서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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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산줄기체계의 정립과 그 과제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어 : 산줄기 위계, 산줄기 지명, 산경표, 신산경표, 산줄기내포유역

사회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조정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폭우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

면서,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는 산줄기 관련 기후위기 대응 및 개발·보전의 조정을 보전축·생

태축·산줄기 지형축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기초가 되는 백두대간에서 시작하는 산줄기 지형축에 

대한 공간DB가 구축되지 않아 시도 단위의 광역생태축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생태축 설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연구는 산줄기 관련 기후위기 대응 및 개발·보전 조정 정책을 국토부의 보전축, 환경

부의 생태축, 산림청의 산줄기 지형축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가 있는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백두대간에서 시작하는 산줄기 선형과 위계에 대한 공간DB

구축 방법론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줄기 내포유역 방법을 이용하여 위계적으로 유역을 도출하고, 백두대간에서 연결된 순

서로 정렬하여 백두대간 연결 산줄기 유역을 도출한다. 유역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하위 유

역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산줄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위 위계 

산줄기 유역과 하위 위계의 관계를 I형, K형, Y형, V형, W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구성되는 국가산줄기에서부터 적용하여 광역산줄기, 시군산줄기, 읍면

산줄기, 동리산줄기, 기타산줄기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도출된 산줄기는 유역과 백두대간과의 관계, 상위 유역과 하위 유역 간의 

관계 등을 자연지리적으로 해석된 결과로, 산경표 신산경표에서 파악되는 백두대간과 정맥 

등 전통적 산지인식과 같이,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되어 최

종적으로 산줄기 지형축, 생태축, 보전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사사)

본 결과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2년 수행한 “농업 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

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0의5차년도)-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줄기 위계 구축을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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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와 스포츠의 만남

조지욱*

(*경기경영고등학교)

1> 왜 지리와 스포츠의 만남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지리학은 공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학문으로 시간적 관점으로 세상

을 보는 역사학과 함께 동전의 앞과 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학이 대중과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자주 접하는 반면, 지리학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과 떨어져 있는 느낌이

다. 지리학을 전공한 작가이자, 교사로서 이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서 어떻게 하면 지리학이 더 대중과 가까워질까? 지리학의 대중화를 고민하던 중 지리학이 

공간 과학이듯이 체육 또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이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지도를 이용

해서 이미 대중화에 성공한 스포츠를 표현해보기로 했다.

2> 지도는 지리 대중화를 위한 좋은 아이템이다.

지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지형 등 여러 학문과 관련 있는 종합과학이다. 이런 

지리학의 특징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대중들은 무엇

이 지리학인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는 다른 영역과 혼동되지 않는 지리

학만의 것이며, 작가 활동하며 느낀 것인데,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책에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도를 지리 대중화의 아이템으로 활용해보기로 했다.

            

3> 챔피언 맵이란 무엇인가?

챔피언(champion)이란 말은 싸움터를 의미하는 campus(캄푸스)에서 왔다. 원래 챔피언은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전사를 의미했고 오늘날에는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챔피언 

맵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있었던 지도와 스포츠를 결합한 디자인이다. 챔피언 맵 디자인은 

주로 올림픽 우승국 지도로 만들었고, 우승 국가가 소수인 경우 은메달 국가, 동메달 국가까

지 포함해서 제작했다. 그 외 월드컵 우승국 지도로 만든 축구 챔피언 맵이나 PGA 우승국 

지도로 만든 골프 챔피언 맵 등이 있다. 챔피언 맵은 두 종류인데, 지도만으로 만든 것과 지

도에 국기를 씌워서 만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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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챔피언 맵의 지리적 해석?

① 챔피언 맵을 지리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은 여전히 자연의 영향을 받으며, 스포츠 세계도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열대 지역에는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거의 없

으며, 선진국에 메달리스트가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챔피언 맵은 올림픽에서 금

메달을 딴 14개 국가 지도로 만들었다. 이 국가들은 주로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춘 선

진국이거나 적은 양의 산소로 숨을 쉬어야 하는 고원의 나라(케냐, 에티오피아)이다. 그동안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나라는 4개를 딴 에티오피아이고, 그다음은 3개를 딴 케냐와 미국이

다. 비싼 장비를 써야 하는 아이스하키의 메달리스트는 대부분 선진국에 있다. 역사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럭비 챔피언 맵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7개 국가의 지도로 만들었

다. 럭비 챔피언 맵의 국가들은 주로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미국, 오스트레일

리아, 뉴질랜드)이거나, 유럽에 있다. 복싱 챔피언 맵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28개 국가 

지도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금메달을 딴 흑인 선수는 많지만, 정작 금메달을 딴 아프리카 대

륙의 나라는 아직은 없다.

                 

② 챔피언들을 통해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손기정의 금메달이 아니라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이 부러웠어요.(나라 잃은 

국민을 위해 싸운 챔피언.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한국), / 아티스틱 수영은 아직도 올림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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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여성의 것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엔 꼭 나가고 싶어요.(차별받는 

남성을 위해 싸우는 챔피언. 알렉산드르 말체프, 러시아), /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 올블랙스

(모두 검다)는 경기 시작 전에 하카를 한다. 하카는 전쟁에 나설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 무

릎을 치고, 혀를 길게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마오리의 전통 의식이다. 19세기 이후, 영국인

이 마오리의 땅인 뉴질랜드에 들어왔고, 그 후 뉴질랜드는 충돌과 공존의 땅이 되었다. 하카

는 인종 차이와 문화 차이를 넘어 뉴질랜드를 하나로 묶어 준다.(인종 및 민족 갈등과 싸운 

챔피언, 올블랙스, 뉴질랜드)

5> 챔피언 맵은 어떻게 지리 대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① 각 종목을 상징하는 각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쓰일 수 있을 듯하다.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② 옷, 포스터, 이불 등 생활용품에 적용하여 쓸 수 있을 듯하다.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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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미래 국토 전망

한국경제지리학회

인문사회과학관 118호

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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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자산업 무역 네트워크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김성훈*

(*서울대학교 BK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

주요어 :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전자산업, 초국적기업, 베트남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생활 가전 등 전자산업 전 부

문에 걸쳐 글로벌 전자산업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산업 

총 생산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5년 45.7%에서 2020

년 6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한국 전체 수출에서 전자산업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이상으로, 한국 전자산업은 현대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전자산업은 생산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다양하고, 생산 방식 역시 점차 모듈화

되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은 일련의 생산 과정을 분절화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입지를 선택하여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이를 조정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전자산업은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글로벌 경제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상적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turgeon and Kawakami, 2010). 특히,

전자산업의 제품 생산은 중간재를 활용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간 무역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중간재 무역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무역액에는 여러 국가가 기여한 부가가치가 포함되

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가가치는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계산되는 이중계상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과 그 구조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

제 교역에 기여한 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에서 발행하는 TiVA(Trade in Value-Added) 2023년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76개국과 기타 국가를 포함한 총 77개국으로, 이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와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국가 간 부

가가치 이동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세

분화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 구조 변화와 상호 연계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아시

아 국가의 초국적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활동을 글로벌하게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가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활동의 지역화를 통해 현대 경제의 세계화가 전 지구적 자본 이동이라기보다는 

이웃 경제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라는 점을 재확인(Iammarino and McCann, 2013)이라는 것

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한국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사례로 삼아, 초국적기업의 글로

벌 가치사슬 조정 역학이 아시아 생산 공간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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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투자국으로서의 한국 산업 공간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투자유치국인 베트남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산업의 고도화 과정과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역학이 단순히 특정 국가의 경제적 관계

를 넘어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재편하며, 기업이 원거리 지역 간 연계를 형성하

는 방식을 조명하였다. 또한 기업 활동과 지역 발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과 지역 경제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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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역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경북 구미 사례 

전봉경*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주요어 :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지역산업, 산업구조 전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세계 경제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을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

(CHIPS Act),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의 지속은 글로벌 공급망의 대대적인 변화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외환경 변화는 국가 간 무역 흐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지역 경제와 산업구조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구조 및 산업 기능의 차별

화에 따라, 비수도권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

이 크다.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기업의 단순 생산 및 조립 공정에 특화된 ‘분공

장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연구직 판교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전문 인력

의 수도권 쏠림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이는 비수도권 산업도시 상당수

의 대기업 의존적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동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역 산업구조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고, 산업구조 전환과정과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 구미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북 구미는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조성된 공업단지와 전자산업 중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과 수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수출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중반 이후, 역내 대기업인 삼성

전자 휴대폰 공장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략에 따른 생산공장 해외 이전과 엘지전자 디스

플레이 사업부의 신산업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전략에 따른 수도권 공장 이전 등의 영향

으로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역내 대기업 생산공장의 역외 이전과 함

께 협력업체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며, 구미는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생산공장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지자

체와 이해관계자는 오랜 기간 대기업 생산공장의 국가산단 유치에만 의존한 탓에 공급망 변

화 같은 대외환경 변화에 자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구미 심층 사례분석을 위해, 통계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정량적 데이터

와 지역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언론보도 등과 같은 정성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대기업 생산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수도권 산업구조가 정치, 기업 등을 



- 36 -

비롯한 외부 요소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 산업구조의 다각화, 전문화, 고

도화 등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구미의 산업구조 전환 사례를 서구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특히, 지역 산업 경로 발전과 산업구조 고착화(lock-in) 관련하여 Martin, Sunley(2006),

Asheim, Isaksen, Tripple(201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구와 차별화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생산공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공장 역외 이

전은 공장 가동률, 수출액, 고용 감소뿐 아니라 역내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그럼에도 비수도권 전반의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에 따라 여전히 역내 대기업이 

산업구조 전환의 중심축(pivotal)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기업은 축적된 기술력, 자본, 지식 

등을 바탕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적 다각화와 고도화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다른 주력 상품

에 재배치하며, 역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구미 같은 내륙 산업도시는 조선, 철강 등 임해 산업도시와 달리 초기부터 하나의 

특정 산업에 전문화되지 않았기에 비교적 유연하게 주력산업이 전환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는 대기업 의존적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마다 주력 산업군을 바꾸며 지

역 경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크게 두 가지 정

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대한 지원 필

요성을 강조한다. 인구 40만 명의 구미시는 조선업과 같은 특화산업이 부재하여 ‘인구감소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구미 같은 중소 거점도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비수도권 재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세액공제 현금환급 제도 도입에 대한 논

의를 제안한다. 서구 주요국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의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의 투

자(예: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명 이상)에 기여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대기업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산업 육성과 특화산업 생태계 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Asheim, B. T., Isaksen, A., Trippl, M. 2019. Advanced introduction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heltenham, UK: Edward Elgar.

Martin, R. and Sunley, P. 2006. Path 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4), 395-437.



- 37 -

동족 집단 거주지 밖에서의 이주민 창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베트남 이주민의 사례

김주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요어 : 민족 기업가 정신, 에스닉 음식점, 한국-베트남 양자관계

경제적 목적으로 자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이주민은 대개 창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동족 밀집지(ethnic

enclave)에 정착해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사업체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체를 확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위준, 2015; Liberson, 1963; Wang,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처음부터 동족 집단 밀집지와 같은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 곳에서 

주류사회 구성원, 즉 이주국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국내 베트남 출신 이

주민에 주목했다. 유학, 결혼 이주, 취업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이유로 국내로 이주해 거주

하면서 경험이 누적된 이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유입된 다른 초기 이주민과 달리 비교적 높

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자영업을 시

작할 때, 사업체의 입지와 운영 방식에 차별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 주류사회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주민은 누구인가’라는 질

문의 답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사를 포함한 생애사 전반에 관한 심도 있

는 이해가 필요했고,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택해 연구를 수행했다. 반구

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애사, 국내 이주 후 음식점 

개업 과정과 현 위치를 입지로 선택한 이유, 개업 후 음식점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 이들의 음식점 입지 선정과 운영 방식이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한국과 베

트남 사이의 양자관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주민 사업가의 역량

과 출신국-이주국 사이 양자관계 변화가 이주민 사업가가 동족이 아닌 주류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동족 집단 거주지를 벗어난 창업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족 기업가 정신이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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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지역의 도시 이미지 변화과정 연구

- 농업, 산업단지, 그리고 천주교 성지로 -

김대은*

(*내포교회사연구소)

주요어 : 도시 이미지, 지역경관, 당진시, 농업, 공단, 천주교, 성지, 문화유산(Heritage)

도시 이미지(Image of the City)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를 말한다. 도시

이미지는 장소와 경관 등 여러가지 주제 및 분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세월

에 의해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도시 이미지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방향성,

관광사업, 문화공간의 형성, 도시 마케팅 등 도시의 여러가지 분야를 계획하고 정책을 실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낙후나 범죄, 환경 오염 등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

정적인 이미지는 도시의 인식을 안 좋게 보게 되고, 결국 한 번 자리잡게 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다. 또한, 산업의 변화와 발달, 기술의 진보 등으로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연구지역인 충청남도 당진시는 충청남도 북쪽, 아산만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이다.

당진(唐津)이라는 지명도 과거 신라 시대에 당나라와 교역하는 항구라는 뜻에서 지어진 것

으로, 예로부터 내포의 해양문화권에 속해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예부터 외곽에 자리잡고 

있었고, 육로교통은 불편하였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당진의 산

업과 이에 따른 도시 이미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농업경관으로 주로 합덕읍, 우강면, 신평면, 면천면 등 당진 동남부의 삽교천 

유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예당평야, 소들강문(우강)평야, 합덕평야 등 평야지

대가 발달되어 있고, 하천에서 용수를 끌어다 쓰기 용이하므로, 예로부터 논농사가 발달되어 

있었다. 또한, 합덕제와 같은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저수지가 있었기에, 농업과 관련한 다양

한 이미지와 스토리가 내제되어 있다. 지금은 도시로 발달한 당진의 동지역(구 당진읍)과 인

근 서산, 태안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 왔으며, 이주하여 정착하기도 하였

다. 물론 농업이 쇠퇴하고, 중심지인 당진이 성장하면서, 지역 이미지 또한 낙후되었다는 인

식이 생겨나지만,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업유산 개발 등을 통해 새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을 계기로,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이에 관한 

도시 이미지들이 형성된 것이다. 주로 서해안에 인접해있는 석문면, 송산면, 송악읍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항만 접근성과 서해안고속도로라는 최적의 교통 인프라, 평택과

의 연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등 다양한 철강산업이 입지

하게 되면서 당진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철강산업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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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로, 특히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에 관한 도시 이미지 구

축이다. 조선 후기 서해안 내포문화권에서는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천주교라는 서양 종교를 

스스로 수용하였고,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시켰다. 물론 천주교의 제사거부 문제와 정치적 문

제 등에 따라 정부에서 대대적인 종교 박해가 발생하였고, 순교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당

진 지역은 천주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지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

가 우강면 송산리 솔뫼 출신이고, 이외에도 다블뤼 주교와 위앵, 오메트르 신부 등 서양 선

교사, 손자선 토마스, 황석두 루카, 원시보 야고보 등이 있다. 또한,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

덕성당, 황무실성지, 원머리성지, 거더리공소, 세거리공소 등 다양한 성지 및 사적지, 성당,

공소, 교우촌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지역 관광객들이 찾고 있

다.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김대건 신부가 

선정 된 것 등을 계기로 당진지역을 “한국의 베들레햄”,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 등 여러가

지 천주교 관련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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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철도와 연선지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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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충북선, 연선지역, 충청북도, 청주, 지방도시활성화

세종의 조치원과 제천의 봉양을 연결하는 충북의 대표적인 철도인 충북선은 일제강점기

인 1921년 조치원~청주 구간의 영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장되었다. 1928년 청주~충주 

구간이 연장되었고 해방 이후인 1958년에 제천 봉양역까지 완공되었다. 단선이었던 충북선

은 1980년에 복선화 과정을 거쳤으며 2005년에는 전체 노선의 전철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충북선은 여객의 기능보다는 화물수송의 기능이 더 큰 철도인데 1980년의 복

선화 사업은 제천과 청량리를 오가는 중앙선의 화물수송량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이때 필요한 재원은 일본의 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하였다.

충북선의 복선화는 선로의 직선화를 동반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역, 증평역, 음성역, 충

주역은 처음 역이 신설된 위치에서 선로의 이설에 따라 역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 역사

의 이전은 각 지역들의 공간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모든 역들은 도심부에 위치했다가 외

곽으로 이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주시청에 인접한 위치에 있던 청주역은 과거 청원군이

었던 정봉역으로 이전해 육거리시장~연초제조창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도시구조였던 청주는 

시가지가 현재의 청주 IC 방향인 서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주역의 승객수는 급한 감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증평역은 원래 현재의 증평군청 자리에 위치했고 음성역도 읍성읍에 인접한 위치에 철도

가 경유하였으나 직선화의 영향으로 역사를 이동하였다. 충주역도 충주시청에 인접한 곳에 

철도가 정차하였으나 현재 위치는 충주의 원도심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 1980년의 충북선

의 직선화는 충북도의 의견이 아닌 국가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충

북 각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존재한다.

<그림 1> 충북선 복선화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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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구상과 계획단계에서 논의되던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광역철도와의 연결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속화사업으로 인해서 충북선에서도 최고속도 250km급의 고속열차가 도

입될 예정이며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청주로 연결될 예정이다. 향후 

철도망의 완성은 국가스케일에서 볼 때, 목포와 강릉의 철도연결성을 향상시켜 ‘X’자 국토건

설의 조성과 맞물려 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하여 청주공항 인근에는 에어로폴리스라는 산

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충북선 고속화에 따라 기존 청주역과 오근장

역 사이에 북청주역이 신설된다. 북청주역의 배후지에는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라는 산업단

지와 더불어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중에 있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제4

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청주를 중심으로한 충북의 철도 접근성은 종전에 비해서 

매우 향상될 전망이다.

충북과 관련된 철도망의 개선과 다른 철도망과의 연결은 과거 산업철도에 가까웠던 충북

선의 기능이 광역철도로 전환되는 변화이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자원운송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한 전환기 산업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엄청난 재정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일

련의 철도사업들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충북선의 연선지역에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역세권개발이 가능한 청주공항과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지방도시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그림 2>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화 구간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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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일자리를 찾아서

정성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한지리학회 회장)

지리학 및 지리 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리 일자리 정비·확충을 통한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지능’으로 출발하여 ‘직무 → 직업 → 기업 → 산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가치사슬로 형성된다. 이는 초기 단선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지만, 각 영역이 심화·발

전하면서 점차로 복합적인 관계망 형성을 통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지리 일자리를 정비·확충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리학이 지닌 공간 지능을 직

무(예 : 국가직무능력표준)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단계적 발전은 직업과 기

업 영역을 확대 및 보완하면서 지리 전공 관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필자의 지리 일자리 찾기 경험을 소개하면서 향후 

지리 일자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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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AI 시대에서의 지리 네트워크: 협력과 소통을 중심으로

장동호*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한국지리학회 회장)

주요어 : GeoAI, 빅데이터, 지리 네트워크, 협력, 소통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폭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인간 생활은 물론 생존까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학 및 지리교육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학문으로써 

창의·융합 연구에 대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에 장기간 

지속된 비대면 사회에서 많은 데이터는 당연 최고의 자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자료 분

석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대부

분의 연구자들은 이 빅데이터 수집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리학계에서도 인

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기후변화, 공간 및 경관변화,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연

구 성과 창출과 GeoAI 데이터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1> GeoAI 시대의 지리 네트워크 모식도

(출처: ChatGPT)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소

통을 중심으로 한 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 대한 세계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수준 높은 학문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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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구와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문화·환경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학술 교류가 

원활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교육 측면에서는 지리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지리학 관련 교재 개발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유대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리교육과정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자연지리학 분야 중 지형학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정되

면서 지리적 현상이나 지형 형성과 관련된 심화 학습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형학은 단

순히 지형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연의 상호작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기후학·지질학·수문학·생태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하는 현대 사

회의 복합적인 문제들과 연계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

요할 것입니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유관 학회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와 글로벌 지식기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리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문후속 세대에 전파 및 교육을 통해 세계

적 수준의 다양한 지리학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날 유관 학회들은 지리학의 대중화 사업과 지역 및 도시개발, 환경 정책 등 다양한 국가정

책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장소-지역-공간 관련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를 발굴하고, 초·중·고·대학의 다양한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연구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학 및 지리교육과 관련된 유관 학회들은 GeoAI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트렌

드와 기술을 반영한 연구를 지원하고 현장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이 필요할 것

입니다. 더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회 및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학술 교류

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방식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지리학 및 지

리교육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피드백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

니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장 도모

를 기대합니다. 학회 차원에서는 학술적으로 ‘지리학’을 다룸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한 

사회 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연구자 및 교육자분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

다양한 주제의 학술활동 참여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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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리’의 재조명을 통한 반성과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를 대상으로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지리학과, 한국지역지리학회 회장)

최근 지역과 지리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소멸’, ‘지역재생’,

‘지역통합’ 등의 ‘지역’ 관련 이슈가 이렇게 관심이 높았던 때는 없다.

이를 한국지역지리학회(이하 지역지리학회)에서 얼마나 담아내고 이를 학회 차원에서 제

대로 대응하고 논의했는가에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확신이 없다. 막스 베버는 ‘학문’의 역할

은 현상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지

역지리학회는 ‘지역’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지역’의 가치에 대해 학문적으로 성찰했는

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느낌표보다는 여전히 물음표이다. ‘지역’과 관련 다른 학문의 학회

와 비교해서 학문적 우세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누구보다 학회 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무성에 반성한다. 앞으로 지역지리학회는 외형

적 대책과 변수에 초점을 두기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수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학회 상황을, 지역지리학회를 중심으로 고민해 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지리학회는 

여러 문제에 부침이 많았다. 점점 더 줄어드는 학회 참석자 수, 특히 교수와 전문 연구자,

석박사 과정의 신진 연구자들의 적어지는 발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학회지 게재 논문 

수 역시 정체 혹은 감소 추세이다. 마치 잃어버린 10년이다. 학회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초

중고 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변화(침체)도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수능이라는 ‘수학능력

시험’의 과목 선택에서 ‘지리’ 과목 선택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선택 과목 수도 10여 

년 전, 네 과목에서 두 과목, 그리고 곧 한 과목 선택으로 줄어든다. 주변의 소위 ‘가성비’

좋은, 공부하는 시간 대비 성적을 올릴 것 같은(사실 올릴 수 없는) 과목과의 경쟁을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의 ‘지리’ 교사의 어려움은 새삼 새롭지 않다.

그러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지리’ 영역의 축소는 불가피한가? 혹시 지역지리학회에 대

한 잘못된 고정 관념은 없는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공기는 없는가? 지리(학) 침체

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지리학회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은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지난 2년간 학회장으로서 고민해 보았다. 학회 경쟁력 제고, 학회 경쟁력 강화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새삼 반성해 본다.

지역지리학회의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학회 참가자 수, 논문 게재보다는 ‘학회’ 자

체의 경쟁력에 있지 않나 자문해 본다. 역설적으로 ‘지역’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정

책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소멸’은 국가적 과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

역 격차’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다. ‘지역재생’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고

민거리이다. 한편, 일반인을 위한 ‘지역’ 관련 대중서와 단행본 출간은 증가하고 있다. ‘지

리’, 나아가 ‘지도’를 제목으로 한 대중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출판 업계가 불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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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역설적이다. ‘지리’와 ‘지역’의 관심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지속된 지역지리학회의 소위 ‘잃어버린 10년’과 관련해 

왜 학회 경쟁력이 하락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앞으로 장기 발전 경로를 결정하는 것

은 학회 회원 참가자 규모와 발표 논문, 학술지 논문 수와 같은 외형 변수가 아니라 지역지

리의 정체성, 혁신, 학문적 성장과 같은 근본적인 실질 변수가 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과 

‘지리’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과 지리학 기반의 ‘지역’에 대한 학술적 고민과 혁신적 노력만

이 지역지리학회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된다.

본질을 찾는 지역지리학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을 고민해 본다. 먼저 ‘지역’

과 ‘지리’의 학술적 정체성을 탐구해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학회 차원의 경쟁력 확보

에 노력해야 한다. 학술적 이슈와 쟁점, 논점을 발굴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학회의 일

차적인 학문적 실천이다. 지역지리에 대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적 융복합의 실천도 필요하

다. ‘지역’은 자연과 인문 현상, 그리고 인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이

고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대학 학과에서 지리학과보다는 지리교육과가 많은 실정

이다. 이는 교육 현장과의 연계와 접목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지역지리와 지리교육, 학

교 현장과의 연결을 실천하는 것이 지역지리학회의 일차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학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리학

자로서 지역지리학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바지할지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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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학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지리학연합’

박수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한국지형학회 회장)

주요어 : 사회변화, 대학구조조정, 공간적 지속가능성, 융합네트워크, ‘지리학연합’

한국은 지금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변화, 거대도시화와 공간적인 양극화, 그리

고 복합위험과 대규모 재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랜드(Mega-trends)는 전세계

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개별적으로 

다룰 경우,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간이라는 메타버스를 사용

하여 상상력과 공감력으로 문제에 접근할 경우, 복잡한 인과관계의 행간을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유용한 지식의 공동생산이 가능해지고 과학-정책 인터페이스를 강화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당면한 공간적 지속가능성(Spatial Sustain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지리학은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종합적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기에는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회가 처한 현실

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하다. 우리 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2000

년대 초반 국립대학 법인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지리학과가 명칭을 변경하거나 인접학문과 

통합되었다. 중국 역시 기존의 지리학과가 도시계획과 혹은 환경학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

면서 독립학문으로 지리학의 위상이 저하되었다. 한국과 인접한 두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과들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조정이 현실이 되었으며, 교과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자율화와 지자체의 권한 확

대, 그리고 사회적 수요 충족이라는 요구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학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과 대학교육에서 지리학이 처한 존립위험을 고려한

다면 지리학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각 대학별로 3~6명, 많은 경우 10명 

정도인 교수만으로는 대학 내에서 지리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리학이 한국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현재 왜소하고 파편화된 지리학 관련 학과들과 전문학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은 이 자리에

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할 수 있는 ‘지리학연합’을 제안해본다.

‘지리학연합’의 목적은 가장 먼저 교수와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지리학회의 거버

넌스와 참여자,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허물어, 공간을 다루는 지식의 플랫폼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개의 지리학자들과 전문학회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인 씨줄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날줄로 엮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와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를 고민하는 융합주제들에 대한 연

구를 학회가 주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지리학회는 지리학 관련 학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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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0여명의 지리학 교수가 10여

개의 전문학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학회거버넌스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별 분과
지리의 대중화

한국지리학회 2

백제교육문화관 대강당

16: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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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의 생존 전략과 지리학의 대중화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주요어 : 멸종위기종, 지도력(地圖力), 유튜브, 지리적 상상력, 엄청난 지리협회 

멸종위기종. 요즘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활용하는 단어다. 50대 이

상의 한국인들은 ‘국토지리, 인문지리’ 교과서로 지리를 배웠지만, MZ세대는 학교에서 ‘지

리’라는 과목을 접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한다. 인문계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정에서만 

‘지리’가 존재할 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지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지리학과가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

다.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을 다루는 심리학이나 일정한 법칙이 적용되는 과학에 

비해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지리학자, 특히 열악한 오지에서 고생스럽게 조사하

고 항공료까지 비싼 해외지역연구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셈이니 더 높은 강연료를 불러

야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역사학·정치학·경제학에 비해 지리학의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 대중에게 지리학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늘 고민하게 된다.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 리더의 필수 역량으로서 지도력(地圖力)’이라는 신조어를 제목으로 내세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지리학 홍보 차원에서 세계사의 영웅을 사례로 ‘탁월한 지도자라면 지도를 잘 읽

어야 한다’ ‘지도력이 국력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기업체 CEO들과 임원들 사이에 지도

력 책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강사로 초빙되면서 대만, 인도네시

아에서 지도력 책이 출판되었고 영어·독일어·일본어 번역판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멸종위기

에서 벗어나 생존하려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지리학의 수요처를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

다.

한 지리학자는 학회지에 실린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地圖力)’ 서평을 통해 나를 ‘대

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리학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

서라기보다는 임용고시 합격이 우선인 교대생들을 20년 가까이 가르치며 획득한 능력일 수 

있다. 늘 새로운 지리교육의 소재를 발굴하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겨우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대 교수는 지리학이 좋아서 지리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반대학 교수

와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찔끔 찔끔 지리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콘텐츠를 외면하면 유튜브처럼 바로 채널이 돌아가고 도태될 

운명이다. 한국판 네셔널지오그래픽 협회를 꿈꾸며 지리학계 밖 인사를 영입해 ’엄청난 지

리협회(Great Geographic Society)’를 설립하고 지리학의 대중화를 위해 전 세계 155개국 청

소년과 연결 가능한 ‘GG 서머스쿨’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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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계와 사회 전반에서 지리학이 홀대받고 지리학의 매력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 자

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리적 상상력은 필수다. 신문사에서 ‘지도 읽어주는 여자’‘지리적 

상상력’, 심지어 경제학 분야까지 건드리는 ‘김이재의 이코노믹스’ 칼럼을 연재했다. EBS 세

계테마기행유럽·아시아·아프리카편 큐레이터로 출연했고, KBS ‘지도읽어드립니다’ 코너를 2

년간 진행했다. 플랫폼 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고 ‘지리문맹 

탈출’을 외치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일상

생활 속에서 흥미로운 소재를 계속 찾아야 하고 인터넷과 유튜브의 문법에도 익숙해져야 한

다. 재능과 순발력은 기본이고 트렌드를 따라잡는 노력에 더해 영상을 만드는 비용도 만만

치 않다. 논문 1편 쓰는 것 못지않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쓸만한 영상 1편이 나온다.

역설적인 것은 지리학계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지도력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지리학자

를 반기는 지리학 비전공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창의적인 예술가·과학자·작가·

방송인 중에 지도와 여행을 좋아하는 지리학 마니아가 많았는데,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대표적 사례다. ‘최재천의 아마존’ 채널을 통해 유

튜브 생태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지리학의 중요성을 지리학자보다 더 확

신하는 듯하다. 미국지리학자회(AAG) 회장을 역임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엄청난 지리협회 

(Great Geographic Society) 상임고문인 알렉산더 머피 교수의 교양서 ‘지리학이 중요하다:

세계는 지리로 작동한다’를 최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으니 말이

다.

“1948년 하버드대는 지리학이 더 이상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학문이 아니라며 지리

학과를 폐쇄했습니다. 반면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오히려 국제정치학, 지역학, 그리

고 무엇보다도 환경학을 아우르는 거대 학문으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지리학은 홀대가 아니라 우대받아 마땅한 학문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은 지리적 문해력이 특별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자

력으로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낸 김정호의 후손들에게 이 책이 시의적절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 땅의 모든 지식인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리의 힘’ 책을 소개하며 지도력(地圖力

이)라는 신조어가 재조명되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

프의 지도력을 언급한 쇼츠 영상이 유행하면서 ‘지도자의 지도력’ 밈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하지만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은 양날의 칼이다. 구독자가 많은 유명한 채널일수록 한번 

나가서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특히 댓글 민심이 무섭다. ‘당신이 지리학자

이니 지도와 지리학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과 인신공격성 악플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MSG’를 많이 쓰는 유튜브 제작자들이 흥미 위주로 영상을 편집

하다 보니, 싹뚝 말이 잘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학자로 오해와 조롱을 받기도 한

다.

‘전쟁은 최고의 지리교사’라는 말을 실증하듯 최근 지정학·세계지리 전문가를 찾는 곳이 

부쩍 늘었다. 기업체 CEO를 비롯해 각 분야 리더 중에 지도력 신봉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어쩌면 지리학은 지리학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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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도 모르겠다.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지리

학자는 지식 생태계에서 ‘슈퍼갑’이 될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신년에 달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 것’이라는 고 이어령 선

생의 통찰은 지리학자에겐 희망의 메시지다. 그 어떤 분야 전공자보다 지도에 익숙한 지리

학 전공자에게 유리한 게임판이 펼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지리학으로 무장한 각자가 학교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만 하면 지리학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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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박정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지리학, 대중서, 커뮤니케이터, 전지구적 문제, 사회적 가치

 대학 내에서는 지리학이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최근 ‘지리’에 보이는 관심

은 최고조에 이른 느낌이다. 대중들에게 지리학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현시대의 

사회 이슈들은 차고 넘친다. 기후변화, 종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위기, 저출산 위기, 이주민 

문제, 에너지와 식량 안보, 인류세 등은 그 자체로써 복잡한 속성을 띠는데다 이들 간에도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기에 각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

만 지리학자들은 연결과 관계에 익숙하다. 현재 다중위기 상황을 맞은 인간에게 융합학문인 

지리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를 진단하고 앞

으로의 전개 과정을 예측하는 일은 거시적인 시각을 갖도록 훈련받은 지리학자가 상대적으

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중들은 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지리

학자들이 사회에 요구에 맞춰 지리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

아야 할 때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책을 쓰는 것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대중서 집필을 곱게 보지 않는다. 학자의 자존심은 연구인데 대중

서를 쓴다는 것은 연구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구 논문이나 학

술서는 난해하고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

더라도 읽히지 않는 사회과학 분야의 글이 그 본연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기란 쉽지 않

다. 학계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이 축

적된 지식을 사회에 요령있게 전파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실용적인 지리학적 지식을 선별하고 이를 널리 전달하면서 우리 학문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침체된 지리학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모

든 비인기 학문의 성패가 결국 사회 발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지리학이 학문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가치

가 사회에 뚜렷하게 각인되어야 한다. 이때 영향력있는 ‘대중서의 출간’만큼 효과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

필자도 12월 초 출간 예정인 대중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의 대중서를 집필했지만, 완전

히 일반인 대상의, 다시 말해 읽기 편한 책을 쓰지는 못했다. 기초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어

려운 자연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는 학자들이 평이한 대중서를 집필하여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 한마디로 쉽게 

쓰기 어렵다. 쉽게 쓰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려워진다. 나만이 갖는 독창적인 정보 즉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성을 포기해야 내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일반인도) 쓸 

수 있는 범작에 만족하는 학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대중서를 쓰려고 마음 먹었다면 쉬

운 내용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던지, 혹은 어려운 내용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여러 

번 다듬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쳐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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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필자 또한 교양서 집필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학술서와 교

양서의 중간에서 타협을 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지리학 분야의 전문 커뮤니케이터가 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자신있는 학계의 누군가가 쉬우면서도 흥미를 

끄는 내용을 골라 책,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다. 주변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뜻을 맘껏 펼치지 못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학계의 합당한 평가도 필요하다. 설익은 지식을 기반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유

튜버들이 혹여 ‘지리학’에 흠집을 내는 일이 없도록 지리학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

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리학 고유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일일텐데, 첫 문단에서 열거한 

여러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가 부족하다면 

국외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리학자라면 자신의 융합 능력을 살려 다

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건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전지구적 문제에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해보

는 것이 어떨까. 지식 생산이든 지식 전달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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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세계사 재조명하기

이동민*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주요어 : 자본주의, 지리, 다중스케일, 무역

“윤리의 역사는 아무도 그에 맞춰 살 수 없는 훌륭한 이상들로 점철된 슬픈 이야기다. 대부분

의 기독교인은 예수를 모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불교도는 부처를 따르는 데 실패했으며, 대

부분의 유생들은 공자를 울화통 터지게 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은 자본주의-소비시장주의 이념을 성공적으로 준수하며 살아간다... 이것(자본주의)은 그 신자들

이 요청받은 그대로를 실제로 행하는 역사상 최초의 종교다.”(조현욱 역, 2017, 474)

자본주의를 ‘신자들이 요청받는 그대로를 실제로 행하는 역사상 최초의 종교’라고까지 

은유하는 바와 같이, 현대인과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형성과 변화, 발전의 과정은 지리라는 키워드와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근현대 자본주의의 선구를 이룬 상업자본주의와 신용 금융경제의 발전은 대항

해시대(신항로의 개척)가 열어젖힌 대규모 원양무역과 이에 따른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구축

과도 무관하지 않다(오은숙 이재만 역, 2017).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산업자본주의는 세계를 

서구식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으로, 비서구 세계를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게 하는 한편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역내 공간 역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차별

적인 사회지리적 공간으로 분화하는 등 세계 공간을 다중스케일적인 차별이 지배하는 공간

으로 재편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신국제분업 체제를 통해 세계화를 실

현에 옮기는 한편으로, 신국제분업과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공간의 생산을 통해 자본주의가 

불러온 다중스케일적인 지리적 차별을 심화한 측면도 다분히 있다(Starosta, 2016). 우리나라

의 경우 국가 주도 자본주의가 키운 토건주의가 2000년대 이후 ‘한국형 신자유주의’로 진화

하며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이창환, 2024; 최병

두, 2011).

본 발표는 지리학 교양서인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2024년 12월 출간 예

정)의 집필 과정을 다룬다.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세계, 그리고 개개인의 현재

와 미래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신자

유주의에 말기 판정을 내린 2008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 15년이 넘도록 그에 대한 실효

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Stiglitz, 2019), 기후위기와 환경의 파괴가 일상 수준으

로 내려왔으며, 극단주의가 세계 정치계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한층 절실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제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재조명과 재접근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된다. 아래에 제시한,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의 닫는 말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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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다중스케일적 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 도덕이나 분배정의만

으로 그 부작용을 진단하고 접근하는 일은, 되려 극단주의와 혐오와 같은 부작용을 조장하는 

‘아무도 그에 맞추어 살 수 없는 훌륭한 이상’으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수정자본주의가 시

장의 무분별한 자유에 제동을 걸면서 대공황을 극복했고 신자유주의가 민간경제의 효율성 제

고와 통화주의의 힘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을 진정했듯이, 이제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리적 다중스케일적 진단과 접근을 통해 자본주의와 세계경제가 나

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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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ng Geography? Awesome Geography!

강이석*

(*춘천여자고등학교)

주요어 : 스토리텔링, Awesome, AI, 희소성, 글쓰기

지리의 대중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지만 충분히 공감갈만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권위가 없어

야 하고, 진실되면서 마음을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바다가 보이

는 교실에서 첫 수업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텅 진 자취방에서 엎드려 노트

북으로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 시간인데 무엇을 이야기할까 밤새 고민하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을 꽉꽉 채운 저의 이야

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중 검증되었거나 의미있는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2022년 9월에 출간한 ’여행이 부르는 노래‘입

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고 연재를 하고, 또 비교적 큰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20년을 담은 10년 간의 스토리텔링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저의 스토리

텔링이 담긴 이 책이 가장 소중합니다.

두번째 키워브는 ‘지리는’ 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유튜버 지리는 강선생으로 더 유명했

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한 이유는 저의 영상이 ‘지리(geography)'

를 다뤄서가 아니라 ’지리는(awesome)'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과 지리, 도시, 경

제에 대해서도 저는 영상에서 다룹니다. 하지만 무작정 설명하고 개념에 대해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들고 그 사례를 최대한 학생들, 즉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인코딩하려고 노

력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주 시청자인 10대 20대는 유튜브를 공부하기 위해 보지 않으

니까요. 언젠가부터 ‘지리’라는 이름을 지리관련 책에서 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가 무엇일까요? 왜 지리라는 이름을 배제하고 다른 학문, 전공 이름을 넣을까요? 땅의 이치

라는 의미의 지리가 지리하다, 지루하다 라는 느낌의 어감이어서 그런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리를 가르치는 우리들이 지리를 지리하게 가르쳐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리가 지리한

(boring) 과목이 아니라 지리는(awesome)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키워드는 AI 입니다. AI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 놓은 글, 그림, 생각, 논

리 구조와 같은 빅데이터들을 재료로 학습(M.L)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 영상일 수도 있

습니다. 아니면 AI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물리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내놓는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는 인간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리고 앞

으로 쌓아놓을 진짜 경험, 진짜 지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다양한 AI 도

구들로 글, 그림, 영상들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작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바로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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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또한 최종 결과물을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상상하여 표

현하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방하고 재구성하는 AI시

대가 될수록 진짜 지식, 고유성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모 대학 특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모방할 수 없는 개인의 

이야기,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이는 단지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맹목적으로 아날로그

를 추구하는 돈키호테적 발상이 아닙니다. AI는 인간과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의 경

험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방할 뿐입니다. 즉 진짜 경험은 AI가 갖기 못 하는 인간 고유

의 특성이고, 글쓰기는 그러한 인간의 진짜 경험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우리가 더욱더 남들과 다른 진짜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 쓰고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래에 인공육의 시대가 온다면 진짜 

고기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높아질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적 시선에서만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는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차분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동안 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 도구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스마트

폰의 시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글쓰기, 읽기, 문해력이 퇴화되고 있

습니다. 그럴수록 제대로 읽고, 쓰는 능력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결

국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AI가 해줄 테니까요.



특별 분과
한국 농촌의 사회적 자본: 현실과 희망

한국지역지리학회, 농협대학교

인문사회과학관 113호

16: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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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모지 충북 음성군의 변화: 주민주도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이아리*

(*음성관광두레협의회, (전)음성관광두레 PD)

주요어 : 로컬여행, 관광두레, 지역관광, 주민참여 

충청북도 음성군은 경제 산업규모 충북도내 2위, 전국지방자치 단체 82개 중 외국인 주

민 수 1위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700여개 공장과 22개가 넘는 산업농공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어 ‘경제도시’, ‘일자리 창출도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라는 이름이 어울

리는 지역이다. 그에 비하여 유명한 문화 유산도, 물 많은 계곡이나 호수, 강 등의 자연유산

도, 여행코스, 마을여행사도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대표 관광불모지이기

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로 한국에 귀국한 필자가 관광두레 사업을 유치하면서 음성군은 공장의 도

시일 뿐만 아니라 여행의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충북 음성군을 대한민국의 대표 로

컬여행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음성군 특화 마을여행사 법인 2곳, 캠핑장, 기념품, 식음, 체

험관광법인 5곳 등 총 7곳을 발굴하였고 지역 유관기관, 관광농원, 체험장, 예술 공예가, 농

공장 등등 지역의 문화관광 관련 60개 조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조직(음성관광두

레협의회, 음성농촌관광협의회)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프로그램(상상대로 음성여

행, 흥미진진 음성 팩토리 여행) 38선을 자체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농촌

관광 사업을 유치하여 3년동안 PM을 하며 농촌관광상품 18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조직과 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강릉과 해남을 이기고 최우수 농촌관광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8월 ‘UN 아시아태평양 공무원 워크숍’에서 대한민국의 주민주

도 우수관광사례로 소개되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아래 목록으로 정리한 바와 같다.

이번 분과에서는 지역 활동가로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농촌관광 사업유치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농촌관광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한다.

<표 1>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 목록

★ 2024 유공표창_ 충청북도 도지사상 : 우수 청년 활동가

★ 2023 유공표창_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 2023 우수표창_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 2022 우수표창_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 2022 유공표창_ 음성군수 :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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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이 농촌 지역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준영*·전보강**·최서희***

(*인하대학교 RCSBE,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농촌 지역의 변화,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 배척, 조직의 부패, 내집단의 결속

사회적 자본은 많은 경우 지역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Putnam,

2000). 특히,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도시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농촌 지역의 자원 

부족 및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Baycan and Öner, 2023; 한주성, 2020; 홍

미나, 2023).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dark side of social capital)은 조직과 구성원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ycan and Öner, 2023; Kleiner, 2021).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전통시장을 사례로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이 공동체 및 사회 조직에서 작동하는 방

식을 규명하고 구성원들의 태도와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한 농촌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계 변화 과정 및 변화에 따른 태도와 행동 

변화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선

입견과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 지역과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익명화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배척, 조직의 부패, 내집단 결속에 의한 소통의 분절 및 단절은 사회적 자본

의 세 가지 어두운 면으로서 전통시장 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나아가 구성원 간 관계와 상인회의 활동 및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구성원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에 의해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상인들은 상권 내 관계

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방문객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른 시장을 이용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한 유대와 신뢰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및 사회 조직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지역과 공동체 및 사회 조직에서 구

성원의 착근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면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사)

본 결과물은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22R1A5A70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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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계 형성 메커니즘

임수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농촌지역, 관계 형성, 구성주의 근거이론

2000년대 초부터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880가구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2022년에 약 376배 증가하여 331,180가구가 되었다. 농촌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귀농·귀

촌인은 사라져 가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줄어가던 농촌의 인구수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사

이에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문화가 있었고, 이는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들 간의 갈등은 개인의 갈등 관계를 넘어 지역의 사업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관계 

분석 및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은 농촌지역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다수 선행 연

구가 갈등 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행위 주체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농촌지역에서 형성되

는 다양한 관계와 이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 연구 및 구성주의 근거이론에서 제시한 인터뷰와 질적 코딩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농촌지역에서는 우호적 관계, 무관심한 관계,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아

가 관계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고, 지역적 맥

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계와 그 관계의 형성 메커니즘을 파악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22R1A5A70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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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적응 실태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과 의성군 금성면을 사례로

최창우*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어 : 귀농, 적응, 사회자본, 네트워크, 참여, 신뢰

본 연구는 귀농인의 적응 실태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에서 귀농인이 가장 많은 상주시 화서면과 의성군 금성면의 귀농

인 및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귀농인의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0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귀농·귀촌 지역을 분석하여 귀농

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상주시 화서면과 의성군 금성면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귀

농인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 96문항

과 서술형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문항 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고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으로 네트워크

는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참여는 양적인 면과 질적

인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는 ‘제도에 대한 신뢰’, ‘사람의 의도에 대한 신뢰’,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설문의 빈도분석은 

SPSS 26버전, 교차분석은 Jamovi(Version 2.3.2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네트워크를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귀농인의 

적응과의 관계 분석에서 공식적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심리

적인 적응, 영농활동 적응,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 적응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한편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활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자연환경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인 적응과 영농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귀농인의 적응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하여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귀농인의 특성에 차이가 있지만,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

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참여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양적인 면으로는 지

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 적응

에 19.8%, 영농활동 적응에 15.2%, 자연환경 적응에 7.7% 더 만족하였고, 사회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질적인 면으로는 주민의 참여 수준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참여’ 수준의 참여를 하는 사람이 ‘명목적 참여’ 수준의 참여를 하는 사람에 비하여 자연환

경 적응에 6.4%, 심리적 적응 5.9%, 영농활동 적응 1.4%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

적 적응에서는 오히려–13.2%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참여와 지역사회 적응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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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종합해 보면 참여의 경험은 귀농인의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참여의 

질은 대체로 그 영향력이 작았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대상에 따라 ‘지역 내 제도’에 대한 신뢰,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

‘사람의 의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는 귀농인의 농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적응의 부분별 정도는 달랐다. 또한 ‘지역 내 제도’에 대

한 신뢰,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 ‘사람의 의도’에 대한 신뢰가 귀농인의 적응 만족도에 

미친 정도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영농활동 적응, 자연환경 

적응, 심리적 적응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귀농인의 적응에 미친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

면 ‘사람의 의도’에 대한 신뢰, ‘지역 내 제도’에 대한 신뢰,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순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 참여, 신뢰는 귀농인의 적응에 요소별로 차이는 있

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귀농인의 절반을 겨우 넘는 정도

에 불과하다. 또한, 참여의 현황도 귀농한 사람 중에 지역사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35%이며, 참여한 사람 중에도 ‘실질적 참여’ 수준의 질 높은 참여를 하는 사람은 참

여자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귀농인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첫째, 귀농인에게 다양한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공할 필요가 

있고, 둘째, 귀농인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귀농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과 귀농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인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참여의 질적인 면에서도 형식적인 수준

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수준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귀농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그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신뢰의 정도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단계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신뢰를 대상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본 연구에서 

현재 화서면과 금성면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신뢰하는 수준이나, 지역에 대한 신뢰의 정도

가 더욱 개선되어 사람의 의도를 가장 신뢰하는 수준의 단계로 발전한다면 사회적 자본으로

써 신뢰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참여, 신뢰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가 귀농인의 적응에 미친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각 요

소가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사례 연구로서 의의가 있

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귀농인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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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4,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과 사회자본의 실태 분석: 경상북도 상주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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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보건지리학 연구의 경로 탐색: 

익스포좀연구와 생애과정역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인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보건지리학, 시공간분석, 익스포좀, 생애과정역학

보건지리학에서 시간 요소는 건강 결과나 영향의 지리적 분포를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장차 보건지리학의 시공간 연구에서 대상이나 고려 요인을 체계화

할 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지리학의 주 연구 대상인 지역과 근린

(neighborhood) 효과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

래에 보건지리학에서 진행된 논의를 검토하는 한편, 익스포좀연구(exposomics)와 생애과정

역학(life course epidemiology) 등의 인접 분야의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보건지리학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근린을 개인별 활동공간 수준으로 미세화하는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두 유관 분야에서는 모두 연구 대상으로 개인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고 있었으며, 이는 

최근 보건지리학 연구에서 활발한 개인 기반의 연구 흐름과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

다. 지역은 주로 행정구역 단위 또는 통계 구역으로서 사회경제적 지표가 수집되는 단위로 

이용되며, 이는 사회적 건강영향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개념과 구성 세부 요인

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익스포좀연구에서는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한 노출을 세분화

하여 새로운 위해 요인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지역별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요인이 

노출 정도에 영향을 주거나 노출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생애과정역학에서는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 상태와 건강 영향 요인을 추적하고 그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

나는 추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에 주목한다. 종합하면, 보건

지리학 연구에서 시공간 차원을 반영하는 경로는 전통적인 지역 단위 분석에서의 건강 효과

의 시공간 변동 분석과 개인 단위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근린의 동적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접 분야와의 접촉면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실증 연구에서는 정의된 근린이 환경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공간분포와 일시적으로 중첩되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

공간적 유효 범위를 발견하고 일시적 공간 점유에 따른 건강 효과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 과제는 보건지리학 연구에서 자료 구득이나 방법론 개발에 대한 과제를 시

사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사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신임교원 연구정착금과제(과제번호: 200-20240127)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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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의 시간적 불균형 탐색:

서울 특별시의 평일 주간, 야간, 주말을 대상으로

정희지·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공간적 접근성, 시간적 불균형,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 , 2SFCA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영유아 및 소아 진료 수요의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전공

의 지원율의 감소로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의 제공의 공백이 발생한다(보건복지부,

2023; 김수빈 외 4인, 2024). 의료 시설의 분포와 수요 인구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소아의 의료 인프라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며 의료 시설의 운영

시간과 인구의 이동성으로 인해 시간적 불균형이 발견한다(김흥순·정다운, 2010). 특히 정규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 및 주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은 불가피하나 그 수가 적

기에 의료 공백과 더불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의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영유아 및 소아의 생활인구과 병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이하 2SFCA)(Luo and Wang, 2003)를 활용하여 서울시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를 대상으로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

을 측정 및 비교하여 의료 인프라의 시간적 불균형을 탐색하였다. 이때, 이동 수단에 따라 

공간적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로를 이용할 때와 차량을 이용할 때의 접근

성을 각각 측정하였다(강전영·박진우, 2021).

그림 1은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측정 결과 의료 인프라 제공의 

시간적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동 수단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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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평일 주간에 비해 평일 야간과 주말 모두 거의 모든 집계구에서 

공간적 접근성이 악화되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차량을 이용하여 

먼 거리의 병원까지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도보를 이

용하는 경우, 평일 주간에 대한 평일 야간과 주말의 공간적 접근성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

다. 중구의 경우, 평일 야간의 경우 평일 대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접근성이 완화되는 집

계구가 대부분이나 주말의 경우 평일 대비 운영하는 병원 수의 감소로 접근성이 악화되는 

집계구가 대부분이다. 생활인구와 운영 중인 병원 분포에 의해 시간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변화가 나타나 시간적 불균형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일 주간에 대해 평일 야간과 주말의 영유아 및 소아 의료 서비스의 공

백이 나타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불가피한 평일 야간과 주말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 수단에 

따라 평일 야간과 주말의 의료 인프라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대안을 마

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차량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로 공간적 접근성이 변화하기 때문

에 자치구 단위의 의료 인프라 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

나,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 좁은 단위로 공간적 접근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의 점차적인 감소로 발생하

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영유아 및 소아의 의료 인프라 공간

적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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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큐브(Space-Time Cube)를 활용한 백신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의 탐색 및 예측

정난주·정희지·최정호·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백신, 공간적 형평성, 2SFCA(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 시공

간큐브, 발생 핫스팟 분석(emerging hotspot analysis)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인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가져오며 감염병 극복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팬데믹 시기에 백신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백신과 의료자

원의 수급 문제는 국가 간·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신의 

공급처인 병원의 공간적 접근성 파악을 통해 소외된 지역을 파악하고, 이전 자료를 기반으

로 미래의 백신 접근성을 예측하여 의료자원과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SFCA(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7

년부터 2023년까지의 백신 접근성 양상을 파악하여 백신 취약지를 탐색하고, 머신러닝을 기

반으로 예측한 미래 백신 수요를 통해 향후 백신의 접근성을 파악하였다. 그림1은 시공간 

큐브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백신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을 발생(emerging) 핫스팟 

분석한 지도이다. 서울의 백신 접근성 측정 결과, 미래의 백신 접근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서울의 북부를 비롯한 외곽지역이 백신 공급 취약지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을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효율적인 백

신 공급을 위한 공간적으로 균형 있는 백신 공급 방안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미래 백

신 공급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효율적인 공급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림 1> 백신에 대한 발생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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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혈액 부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한국의 혈액 수급 전망 

(2021~2050년)

김오석*·지성환**·정희원**·스테판 매튜스***·문성도****·김기환*****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지리학과·미래국토연구소,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과·인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주요어 : 혈액, 헌혈, 고령화, 저출산, 공간 인구학, 공중 보건

1. 연구 목적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극단적인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국내 혈액 수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장차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혈액 수

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대한적십자의 헌혈 자료와 심평원

의 수혈 자료를 연도별, 연령별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2021~2050년 사이의 혈액 수급을 전망한다.

2. 연구 결과

공급은 2050년까지 260만에서 140만 단위로 감소하고, 수요는 2045년까지 360만에서 510

만 단위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대도시 지역은 급증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혈액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심

각한 혈액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민감도 분석은 헌혈자 수, 헌혈 가능 연령기준,

헌혈 빈도, 혈액 폐기율의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신규 헌혈자 수를 증대하는 

것보다 기존 헌혈자를 장려하여 헌혈 빈도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혈액 수급 불균형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헌혈의 연령 상한을 완화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혈액 폐기율은 혈액 수급 불균형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결론

한국의 국가적, 지역적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

존 헌혈자를 장려하고, 헌혈 연령 기준을 넓히는 것이 혈액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별 혈액 수급 불균형을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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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119 구급차 확충에 관한 연구

김다정·고유진·백서현·임희수·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119응급의료자원, 119 구급차, 응급의료자원 확충, 응급의료자원 배치, 에이전트 기

반 모델링

서울시의 119 구급차 부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

가하고 있다. 119 안전센터에 구급차가 부족하면 출동 중에 관내 공백이 생기게 된다. 공백

이 생긴 센터에서 응급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센터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때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응급 환

자는 골든 타임을 놓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구급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출동 건수가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추세이다(소방청, 2023). 하지만 서울시는 161대의 119 구급차로 서울시 인구 약 940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시민 5만 2천여 명당 구급차 1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수

치이다(소방청, 2023). 이에 따라 서울시의 119 구급차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소

방방재신문).

구급차 부족에 따른 출동 지연 감소를 위해 119 구급차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필

요성에 대응하여 응급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 확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정용훈 등, 2017). 따라서 적절한 자원을 추가로 배치할 때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구급차의 적정 수량 및 추가 배치에 대해 Location Set Covering

Model(LSCP) 및 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MCLP)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모델은 구급차가 하나의 지역으로 출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응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

려하지 못한다(황주영 등, 2020). 하지만 응급 상황 시 구급차의 출동 가능 여부는 구급차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급차의 현장 도착 및 복귀 

시간을 고려한 동적인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시기는 2022년 중 응급 신고가 가장 많았던 12월이며, 연구 대상지는 서울특

별시 동대문구이다. 동대문구 내의 소방서 및 4개의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에이전트 기

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의 위치와 실제 구급 출동 데이터를 적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구급차 수량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진행하였다. 이후 

구급차 확충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골든타임 내 구급차의 도착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19 구급차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19 구급차가 추

가 배치될수록 골든타임 이내 도착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나의 119 안전센

터에 구급차을 집중하여 배치하는 것보다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확인함으로

써, 제한된 자원 내에서 구급차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효율

적인 배치 방안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급차의 적절한 수량 추가 배치를 

통해 구급차 부족으로 인한 출동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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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 블루 도시 환경 요인 분석

임창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코로나 우울, 정신건강, 시공간 머신러닝, 섀플리 값, 공간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로 인한 우울감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서울연구원, 2020),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 기

간 동안 일상생활의 제약,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코로나 블루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re-Olmo et al. 2021). 이러한 우울감 유발 요인들은 사람들

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 환경, 예를 들어 녹지 접근성, 주거 형태 및 밀도, 생활 편

의 시설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도시 환경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공간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도시 환경 요소들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평가하고,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 요소들이 코로나 블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 환경과 정신건강 간 영향력 변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팬데믹 초기 및 이전 시기(2018년~2020년)와 팬데믹 본격화 이

후 시기(2021년~2023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섀플리 값(Shapley

value)을 사용하여 각 도시환경 요인이 코로나 블루에 미치는 전역적 및 국지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지도화하였다. 분석 결과, 녹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섀플리 값을 

보이며 코로나 블루 유발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정적인 주거 형태와 생활 편의성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증

가하여 코로나 블루 유발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

역별로 상이한 도시 환경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맞

춤형 정책 개입이 코로나 블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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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바위를 이용한 고지진의 최대 시기와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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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흔들바위 (PBR), 우주선유발동위원소, 지진재해, 취약성(fragility), 취약연대

(fragility age)

흔들바위(Precariously Balanced Rock; PBR)는 디딤돌(pedestal) 위에 불안정적으로 서 있

는 돌을 의미하며, 0.3g보다 더 작은 지반가속도를 유발하는 지진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돌을 의미한다 (Brune, 1996). 흔들바위를 이용하여 (1) 고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최대 지진동

(최대 가속도)과 (2) 해당 규모의 지진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최대 기간을 모두 제한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어떤 지진이 흔들바위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큰 지진동을 발생시켰다면,

그 흔들바위는 현재 위치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는 흔들바위가 형성된 이래로 이 

지역에서는 흔들바위를 넘어뜨릴만큼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흔들바위를 이용한 접근법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처음 적

용되었으며(Brune and Whitney, 1992), 최근에는 지진동 모델링 결과의 교차검증 수단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Rood et al., 2020, 2022). 고지진 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굴착조사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지표 파열길이 혹은 최대 변위와 지진의 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식

을 이용하는 반면, 흔들바위는 과거의 지진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

다. 뿐만 아니라, 화강암 풍화지형의 일종인 토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잘 발달하는 지형

이기 때문에 굴착조사가 쉽지 않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변

위율이 낮고 침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후 및 조구조환경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층관

련 지형 혹은 지표파열의 흔적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토어는 그보다 더 오랜 기

간 보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홍성에 위치한 수암산과 용봉산에 있는 여섯 개의 흔들바위를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모든 흔들바위들은 1978년에 발생한 규모 5.0 홍성지진의 진원으로부터 10km 이내

에 위치한다. 취약연대 계산을 위하여 각 흔들바위의 정상부터 디딤돌의 표면까지의 수직 

프로파일을 따라 5~6개의 지점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였다. 암석 시료에서 추출한 우주선유

발동위원소 10Be 측정 결과를 이용하였다. 흔들바위의 정상으로부터 각 시료의 깊이와 우주

선유발동위원소의 생성률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과거 흔들바위의 주변을 뒤덮었던 풍화물의 

침식률과 흔들바위의 취약연대를 계산하였다 (Balco et al., 2011).

다음으로, 고지진의 최대규모를 제한하기 위하여 흔들바위의 취약성을 계산하였다. 취약

성이란, 흔들바위를 넘어뜨리는 데 필요한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를 의미하며, 이는 흔들바위의 기하에 의해 달라진다. 흔들바위의 기하는 2차원 영상으로부

터 3차원의 구조를 구축하는 Structure from Motion(SfM)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흔들바

위를 넘어뜨리기 위한 최대지반가속도는 Anooshehpoor et al. (2004)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

산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진으로 인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흔들바위의 최소 취약성을 초

과하면 흔들바위가 반드시 넘어진다는 가정하에 각 흔들바위에 대하여 최소 취약성만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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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속도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를 개선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취약

성을 다양한 방위각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흔들바위가 넘어지

는 것만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흔들바위가 미끄러지는 것 또한 고려하였다.

<그림 1> 흔들바위의 사진과 취약연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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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타리앗 분지(Tariat Basin)의 홀로세 화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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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타리앗 분지, 홀로세, 화산지형, 지형발달

몽골 중부의 아르항가이(Arkhangai) 지역에 위치한 타리앗(Tariat) 분지는 단층에 의해 

형성된 Graben(or half graben)이며, 이후 신생대 초기에 용암류가 분지를 메워 용암대지를 

이루었다. 분지 서부지역에는 홀로세에 분출하여 몽골에서 희소성이 높은 호르고 화산지대

(Khorgo Volcanic Area)와 용암댐에 의해 형성된 테르힌 차간 호수(Terkhiin Tsagaan

Nuur)가 위치하고 있으며, 분지의 남부 지역에는 출룻강(Chuluut River)이 용암대지를 침식

하여 형성된 현무암 협곡이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화산지형과 단층지형이 타리앗 

분지 내에 발달하고 있어 예전부터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호르고 화산 분출과 

호수 형성에 관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타리앗 분지의 지형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

다. 본 연구는 홀로세 화산지형을 중심으로 타리앗 분지의 지형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에 앞서 분지 내에 분포하는 홀로세 화산지형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성영상분석과 2024년 9월에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 호르고 화산지대에서 분출한 용암

류는 용암댐을 형성하여 테르힌 차간 호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수만강

(Suman River) 협곡을 따라 출룻강의 합류부까지 약 64km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

암류는 기존에 형성된 하안단구면의 고도까지 하곡을 메워 하상의 고도가 상승하였으며, 이

는 용암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출룻강의 하곡 단면과 대조를 보인다. 용암류는 지류하천인 

나린지치진강(Narin-Gichigin River)과 만나는 지점에서 일시적인 용암댐 호수를 형성하였으

며, 용암류가 물을 만날 때 형성하는 LWI(Lava-Water Interaction) features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 외에도 하도 주변과 용암류 말단부에 lava channel, lava levee, a-a lava, lobe,

raft, ropy structure, inflation cleft, lava ridge, tumuli 등의 다양한 미지형이 분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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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lmaa, T, 2022, Morphodynamic development of the Terkhiin Tsagaan Lake

Depression, Central Mongolia: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s of Faulting,

Volcanic Activity, and Lake De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Mountain

Science, 19(9), 245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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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nie, 2024, Geochronological (36Cl and OSL) and geomorphic insights into

the formation of Terkhiin Tsagaan lake and Khorgo Volcano in Central

Mongolia; Unravelling a pre-Holocene paleo lake. Geomorphology, 456.



- 83 -

2020년 여름 섬진강 대홍수 이후 

하천 수목 회복에 대한 공간 점 패턴 분석

이건학*, 최지은, 김대현**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교란, 회복, 하천식생, 공간 점 패턴 분석, 2020년 섬진강 대홍수

2020년 여름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다.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순창 관측소에서 2020년 8월 7~8일 양일간 관측된 강수량은 515mm로, 이곳에서 관측된 2

일 강수 기록 중 최대였으며 연 최대 2일 강수량의 평균인 158mm의 3.3배에 달하였다. 해

당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섬진강 제외지 하천 식생에 큰 교란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 전역에서 식생 파괴가 가장 심했던 곳 중 하나인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홍수터의 0.5ha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본 식생의 회복을 추적하였다(그림 1). 2021년 6월과 

2023년 5월 총 2회에 걸쳐 연구 지역 내에 분포하는 높이 1m 이상의 목본 식물의 위치를 

취득하였다. 2021년에는 (a) 홍수로 인해 죽은 버드나무류 21개체, (b) 홍수 후 새로 발생한 

버드나무류 34개체, (c) 홍수 피해를 입었으나 epicormic shoot가 발생하면서 회복하는 버드

나무류 16개체 등 총 71개체를 확인하였다. 2023년에는 (a) 버드나무류 사체 10개체, (b) 새

로 발생한 버드나무류 31개체, (c) 회복하는 버드나무류 39개체 등 80개체를 확인하였고,

2021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d) 콩과 수목(아까시나무, 족제비싸리) 202개체를 추가로 확

인하였다. 이들 개체에 대한 정밀 GPS 좌표는 수평 오차 1cm 이내에서 수집되었고, 해당 

자료에 대해 공간 점 패턴 분석(spatial point patter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조사 시기

(2021년, 2023년)와 수목별 특성(새로운 버드나무류, 회복하는 버드나무류, 콩과 수목 등)에 

따라 분류된 공간 점 객체들(spatial point features)은 공간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다중 스

케일적 점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생태학적 현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대규모 교란 이후 하천 생태계가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수목 간 

호혜적 상호작용(facilitative interaction)과 경쟁적 상호작용(competitive interaction)이 작용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물의 분포를 서식처 환경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

(개체) 간 상호작용 역시 생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 점 패턴 분석 방법은 종(개체) 간 상호작용을 추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섬진강 홍수터 식생 회복 현황

(左) 2020년 10월 / (中) 2021년 06월 / (右)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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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크라스(Kras)’일대의 지리 답사 장소 및 코스

이간용*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주요어 : 플라니나 폴리에, 비파바 계곡, 크라스 고원, 문화 경관

슬로베니아 남서부의 ‘크라스(Kras)’

및 그 인접 지방은 지형학 및 문화지리학 

연구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

는 지역이다(그림 1). 이 지역에는 분지,

계곡, 고원 등 다양한 지형 세트와 지질 

특성, 그에 따른 특이한 지형 경관의 존

재, 그리고 지역풍인 보라(bora)의 영향 

등 독특한 자연환경이 나타나고, 그에 적

응한 특유의 생활양식과 문화 경관이 형

성되어 있다.

답사 결과, ‘플라니나 폴리에

(Planinsko polje)’, ‘비파바 계곡(Vipavska dolina)’, 그리고 ‘크라스 고원(Kraška planota)’의 

세 지역에서 특히 그러한 특성들이 잘 관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

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와 경관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지리 답사나 여행을 위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답사 지역을 지세도

로서 상세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슬로베니아 남서부의 ‘크라스(Kras)’ 및 그 인접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장소가 존재한다. 분지, 계곡, 고원 등 다채로운 자연경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인문 경관이 

형성되어 있어 지리답사의 최적 장소 중 하나라고 본다. 특히 크라스 지방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카르스트’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리학도에게는 정서적 호감도가 높은 곳

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통 편의성도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흥미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르스트 지형학 연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크라스 지방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실제 답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답사 장소와 코스

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플라니나 폴리에, 비파바 계곡, 그리고 크라스 고원 등 지형적

인 특징이 뚜렷한 세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플리니나 폴리에 지역의 경우, 산정

(山頂) 조망 지점과 함께 석회암 동굴(포스토이나 및 플라니나), 카르스트 하천 싱크(피브카

강 및 유니카강) 및 용천(유니카강), 폴리에 지형(스트름카 및 플라니나), 자유곡류천(유니카

강), 포노르(스티코프) 등의 카르스트 지형과 토지이용, 아울러 역사 유적(프레드야마성, 라

브바르탑, 하스버그성), 슬로베니아 농촌(스투데노) 등을 중심으로 한 답사 장소 및 코스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지역(슬로베니아 남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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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크라스’ 방면 세 답사 지역의 지세

자료: 슬로베니아 지오피디아  

.

비파바 계곡의 경우는 산정과 곡저의 조망 지점과 아울러 카르스트 용천 체계, 보라에 

대한 적응 양식(취락 입지, 가옥 구조, 방풍림, 교통), 고성(비파바 크리쥐), 토지이용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지리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선정 및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크라

스 고원 지방의 경우 전통 취락을 중심으로 돌리네의 활용, 식생의 변화상, 초원(gmajna),

목초지와 포도밭 등 토지이용, 임야와 마을의 돌담, 돌 벽체, 돌 지붕 등 돌 건축물, 좁은 골

목(gase), 작은 창, 카르스트 안마당(borjači), 돌대문(현관) 틀(kalune), 카르스트 우물(štirne),

돌리네 연못(kali)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답사 장소 및 코스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슬로베니아 남서부 크라스 방면 일대는 국내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각종 카르

스트 지형은 물론이고, 카르스트와 보라라는 독특한 지형 및 기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

떻게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문화 경관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리 답사 장소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실제 답사 경험에 토대하여 슬로베니아 크라스 지방 및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지리 답사를 위한 기초 자료와 함

께 지리교육적으로도 쓸모 있을 여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실제적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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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측정의 시공간 큐브 확장 방안 제안

박진우*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공간적 접근성, 시공간 큐브, 도시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

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하는 것은 도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적 

접근성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불평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부족한 특

정 지역에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도

시 내 자원의 분배와 이동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 계획과 정책 수립에 중

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공간 접근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론은 크게 사람 

기반 접근성(예: 시공간 프리즘; Space-time Prism)과 장소 기반 접근성(예: 2단계 부동 유역;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방법

은 각기 다른 한계점과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장소 기반 접근성 측정 방법은 도시 내에서의 인간 이동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방법은 특정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이동 경로를 설정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이미 존재하는 이동 패턴—예를 들어, 사람들의 출퇴근 경로와 일

상적인 이동 패턴—을 무시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람 기반 접근성 측정 방법은 인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잠

재적인 경로 영역을 정의하지만, 이 방식은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상황, 즉 공급

과 수요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과 

사용자 수 사이의 불균형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공간 큐브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시공간 큐브는 x, y, z 축을 각각 공간 및 시간 축으로 설정하여, 공간

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개의 시공간 큐브를 

각각 생성한 후, 공급 큐브에서 수요 큐브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큐브는 '수

요 큐브'로, 인간 이동 데이터에서 도출된 잠재적인 경로 영역을 나타낸다. 이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공간과 시간적 맥락 속에서 시각화한 것이다. 두 번째 큐

브는 '공급 큐브'로, 인프라의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그 시간적 변화를 누적하여 나타낸

다. 이 큐브는 특정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최종적으로, 공

급 큐브에서 측정한 모든 시공간에서의 서비스 접근 기회를 수요 큐브에서 측정한 모든 시

공간에 위치할 수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눔으로써, 인간의 이동 패턴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비율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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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공간 큐브를 활용함으로써 장소 기반의 접근성과 사람 기반의 접근성의 측

정 방법을 합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보다 기존의 공간 접근성 측정 방법

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접근성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도시 내에서 자원의 분배와 인프라 설계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

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개발 및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사)

이 연구는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24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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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을 이용한 스타디움 최적 퇴장 및 대피 시뮬레이션

최정호·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공간 시뮬레이션 모델, 에이전트 기반 모델, 고척스카이돔, 재해 대피

실내 화재 혹은 테러의 위험 등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피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매

우 유용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실내 퇴장 경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람자들이 인식하는 대피예상시간과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조성진, 2014)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대형 스타

디움의 경우 최적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내 최초의 돔형 야구장인 고척돔 

또한 대형 스타디움으로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복잡한 실내 건축물인 만큼 퇴장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gent-Based Modeling, ABM) 을 활용하여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다양한 퇴장 및 대피 동선을 시뮬레이션 하고, 최적 시나리오를 산출하는 

연구이다. 스포츠 스타디움의 수용인원 비율 정도에 따라 대피 지연을 측정하고, 동선 통제 

및 구역 폐쇄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최적 동선을 계산한다. 최적 시나리오는 인구 

밀집도와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퇴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퇴장 시간 뿐 아니라 인구 밀집도도 계산하여 혼잡도를 줄이고 대피 시간을 단축시

키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고척스카이돔 도면을 이용해 경기장 내 대규모 인원 퇴장 시 수

용인원에 따른 실질적 기준을 제공한다. 최적 퇴장 시나리오를 통해 안전과 효율을 위한 최

적의 경로를 제시하고, 안전 관리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성진, 2014,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전성 분석을 위한 피난 시뮬레이션 적용, 국민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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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색각 이상자용 지도의 색상 추천 시스템 개발

차승민* 정난주* 박운호** 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새한항업(주))

주요어 : 지도, 색각이상자, Daltonization, 인공지능, 추천시스템

지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축소하여 저장하고, 공간을 탐색할 때 활용되는 도구로

서 객체 간의 시각적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색각이상자는 원뿔세포의 이상으로 색

을 통한 객체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연구 분야의 색 변환 연구나 지

도에 사용되는 색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만, 제작된 지도의 색을 변환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의 색 변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Dalton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지도의 색상을 변환하였다. CIELUV 색 공간에서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하여 지도에 사용된 색을 그룹화한 후 Confusion point를 기준으로 색 클

러스터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여 색 구분을 용이하게 하였다(Neda Milic et al., 2015). 이

후에 색 변환된 지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지도

의 색에 따른 변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추천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색각 이상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색 변환 지도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다. 본 연구는 색 변환 기법을 인공지능으로 발전시켜 특정 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유

형의 지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추천시스템을 통해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색각이상자에게 지도 이용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그림 1> 색변환 및 추천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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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점자지도 등 제작 연구의 일환으

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Neda Milic, 2015, A Content-Dependent Naturalness-Preserving Daltonization Method

for Dichromatic and Anomalous Trichromatic Color Vision Deficiencies, Journal

of Imaging and Technology 59(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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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용 지도 및 색각이상 연구의 토픽 모델링

김서현·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색각이상자, 색각지도, 잠재 디리클레 할당법, 토픽 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색각이상자는 눈의 시세포 등에 이상이 있어 정상인과 다른 색각을 인지하기 때문에, 일

상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5.9%와 여성의 0.4%가 색각이상

자이며 이들을 위한 방안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난 1월 용산구의회에서 전국 최초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

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점자지도 및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색각이상자를 위한 연구는 주로 색채 보정 기술,

색채 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색각이상자가 실제 환경에서 색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색각지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DA방법론을 이용하여 색각이상자용 지도 및 색각이상과 관련된 

연구들의 초록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이유빈 외(2020)에서 제시된 토픽 모델링 방식

을 참조하여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색각이상과 관련된 4개의 키워드(색각이상

자, 색각이상, 색약, 색각지도)를 설정한 후 주요 학술정보 포털에서 각 키워드가 포함된 

915개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남은 315개 중 실제로 색각이상자용 

지도와 관련된 논문은 5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하였다. 이후 색각이상자용 지도와 관련된 

논문과 이를 제외한 색각이상 논문의 초록 내 모든 단어를 토큰화하고 표제어를 추출하여,

그림1과 같이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하였다. 또한, LDA를 통해 도출된 토픽을 비교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용 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기타 색각이상 관련 연구 간의 트렌드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색각이상자용 지도 논문의 표제어 워드클라우드(좌)와

색각이상 논문의 표제어 워드클라우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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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색각이상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색각이상자용 지

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적인 트렌드에 맞춰 

연구의 방향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리학 분야에서 색각지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

해야 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색각이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점자지도 등 제작 연구의 일환으

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이유빈, 이영호, 성정창, 애나 스타네스쿠, 지상훈, 황철수. 2020. 계량적 모델을 통한 지리

학 연구의 최신동향 및 토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6), 58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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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주택하위시장에 대한 시계열 군집분석

하은혜·이건학*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주택 하위시장, 시계열 군집 분석, 매매가격지수, 동적 타임 워핑, K-means,

HDBSCAN

한국의 주택시장은 2020년대에 들어 유례없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등 매우 민감한 

가격 변동을 경험하였다. 주택가격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상승 경향을 보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조사 이래 최고점을 기록하

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파르게 폭락하였다. 특히 아파트는 국내 가구의 51.9%가 거

주하는 주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겪으며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국토교통부, 2023).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러

한 민감한 가격 변동성과 더불어 다양한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로 인해 공간적으로도 이질

적인 하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주택 수요 예측이나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

을 가져오고 있다.

변동성이 크고 복잡한 국내 주택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택 하위시장은 동일 하위시장 내 상호 대체성은 높지만, 다

른 하위시장과는 대체성이 낮은 이질적인 주택들의 집합을 의미한다(Bourassa et al., 1999).

하위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획일적인 주택 정책으로 인해 정책의 실

효성이 낮을 수 있다(김효은·이상경, 2022). 최근 가격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 하위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

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주택시장 연구는 주로 가격 핫스팟을 비롯한 횡

단면적인 공간 패턴과 향후 가격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적

인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의 시계열적인 매매가격지수를 기반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하위시장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

도권 시군구 단위로 2014-2024년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시계열 

가격 변동에 따른 하위시장을 구분하기 위해 동적 시간 워핑 기반의 분할적 군집 분석과 계

층적 군집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① 탐

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 간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시장의 시공간적 특성을 

살펴본다. ② 자기조직화 지도(Self-Organising Map: SOM)를 사용하여 시계열적인 아파트 

가격 변동을 2차원 공간상에 매핑한다. ③ DTW Barycenter Averaging 척도 기반의 

K-means 및 HDBSCAN을 통해 시계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하위시

장을 식별한다.

연구 결과 첫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적 패턴은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 상승, 2020년 기점 폭등 후 2022년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시계

열 군집 분석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 하위시장을 식별한 결과 SOM 기반 분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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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의 최종 군집 수는 10개, HDBSCAN의 최종 군집 수는 8개로 도출되었다.

HDBSCAN 기반 군집 분석에서는 시계열적 가격 변동의 미세한 증감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체로 각 시군구가 유사한 시계열 가격 패턴

을 보이는 각 기법의 군집으로 할당되었으며, 공간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분포가 확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군집 분석 결과를 유사한 특성의 하위시장 유형으로 종합하면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은 최종적으로 계단형(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 단기변동형(경기도 남·북부 지역),

안정형(경기도 서부 지역), 외곽 저속개발(수도권 외곽 및 접경지역), 지속상승(서울 및 인접 

경기도 지역) 총 5개의 하위시장과 그 공간적 분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미비하였던 주택 하위시장에 대한 종단 연구로서 시계열 군집 분석을 

기반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민감한 가격 변동을 보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하위시장을 실증적으로 구분하고, 하위시장의 독특한 시공간적 패턴

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지역 특수적 주택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사사)

본 연구는 2024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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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모빌리티 기반의 서울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

김지우·이건학*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네트워크 강건성, 멀티모달 모빌리티, 대중교통, 더블 레이어 네트워크, 서비스 수

준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붕괴는 도시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약화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 및 보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지우·이건학, 2022). 이러한 맥락에서 교

통 네트워크가 교통 시설물에 대한 테러, 운수업 종사자의 파업, 교통수단의 기능 고장 등과 

같은 오류나 장애에 직면했을 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교통수단의 우회 정

도, 혼잡 정도와 같은 교통 네트워크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 강건성을 주목할만하다(Scott et al., 2006). 즉, 교통 네트워크

에 대한 강건성 평가는 현재 교통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재

해 발생에 대한 대비를 가능하게 하며, 일련의 과정은 교통수단이 운영되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안정성 증진과 연결되기도 한다(Jiang et al., 202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사례로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진행

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을 구성하는 지하철과 버스 네트워크를 더블 레이어 네

트워크 형태로 통합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멀티모달 기반의 모빌리티를 반영한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트립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이동을 고

려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의 전체적인 

인구 이동 패턴을 고려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Cats and

Jenelius, 2015).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수행

하기에 앞서 멀티모달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민 이동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결합

한 더블 레이어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환승 시간, 배차 간격, 접근성 등 대

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민들이 지역 간 이동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평가를 위해 개별 노드의 위상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동 부하 지수를 설계하고 이를 노드 단위로 

적용하였다. 이동 부하 지수가 높은 역들은 광역 교통망이 발달되어 도시 간 연계성이 뛰어

나며, 도시 내 이동을 촉진하는 순환선에 속하거나 다른 지하철 노선과 연결된 환승역에 해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를 수행했으며, 이는 

크게 단일 노드 붕괴에 따른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와 시나리오 기반의 네트워크 

붕괴에 따른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지수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일 노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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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의 경우 네트워크 강건성 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노드일수록 이동 부하 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드의 기능 및 위상적 중

요성이 클수록 네트워크 강건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기반의 네트

워크 붕괴에 따른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건성 지수의 변화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

철 네트워크가 모두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 레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도시민의 이동을 여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가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강건성 지수의 변화 추세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무작위 붕괴에 기반한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강건한 네트워크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승객 

수와 같이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붕괴 시나리오는 낮은 강건성 지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네트워크 강건성 평가에서 

기능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순히 위상적 특성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 수와 이동 패턴 등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강건성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네트워크 강건성 지수가 낮은 역은 반

대로 네트워크 내에서 기능적 중요성이 큰 역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역들은 네트워크

의 핵심 결절지로 작용하며, 붕괴 시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역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설비 배치에 대한 전략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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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 개발이 토지피복 변화에 미치는 영향:

Land Change Modeler를 활용한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사례 연구

최근호·김오석*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토지피복, 토지 이용, 도시화, 택지 개발, TerrSet2020, Land Change Modeler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역의 토지피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토지피복은 인간에게 미치는 또는 인간이 

야기하는 환경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공간지표로서 이에 근거하여 녹지 감소,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와 미국 

클락대학교 지리공간분석센터에서 개발한 TerrSet2020의 Land Change Modeler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토지피복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

한 주요 토지 이용 유형의 전환 양상을 파악하였다.

변화감지 분석 결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두 지역 모두에서 나지에서 시가화 지역

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다산신도시의 경우 농업 지역에서 나지로, 나지에

서 시가화 지역으로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신도시 개발의 단계별 토지 이용 

전환 양상을 반영한다(표 1).

1차

시기
2010 (1차 시기 Overall Kappa = 0.8477) 2014 

총계

2014

분류 1 2 3 4 5 6 7
1 0.2180 0.0041 0.0007 0.0071 0.0002 0.0269 0.0003 0.2573
2 0.0003 0.1776 0.0010 0.0021 0.0000 0.0019 0.0000 0.1829
3 0.0024 0.0026 0.2845 0.0043 0.0000 0.0003 0.0000 0.2940
4 0.0019 0.0041 0.0032 0.1187 0.0001 0.0143 0.0003 0.1425
5 0.0000 0.0000 0.0000 0.0000 0.0123 0.0006 0.0005 0.0135
6 0.0058 0.0099 0.0020 0.0195 0.0012 0.0545 0.0015 0.0944
7 0.0001 0.0000 0.0000 0.0000 0.0004 0.0005 0.0144 0.0154

2010 총계 0.2284 0.1985 0.2913 0.1517 0.0143 0.0990 0.0170 1.000
2차

시기
2014 (2차 시기 Overall Kappa = 0.7257) 2019

총계

2019

분류 1 2 3 4 5 6 7
1 0.2294 0.0357 0.0055 0.0128 0.0009 0.0302 0.0002 0.3148
2 0.0007 0.1038 0.0009 0.0016 0.0001 0.0018 0.0001 0.1090
3 0.0030 0.0007 0.2743 0.0031 0.0000 0.0016 0.0000 0.2827
4 0.0079 0.0150 0.0072 0.1153 0.0006 0.0234 0.0002 0.1696
5 0.0001 0.0003 0.0000 0.0001 0.0112 0.0002 0.0002 0.0121
6 0.0161 0.0273 0.0062 0.0096 0.0006 0.0369 0.0002 0.0969
7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3 0.0145 0.0150

2014 총계 0.2573 0.1829 0.2940 0.1425 0.0135 0.0944 0.0154 1.000

<표 1> 시기별 토지피복 전환 교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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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경향 분석 결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 개발을 위한 토지 전

환이 공간적으로 뚜렷한 패턴을 보였다. 나지와 농업 지역에서 시가화 지역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업 지역이 나지로 전환된 후 시가화 

지역으로 재편되는 순차적인 전환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지로의 전환도 관

찰되었는데, 이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녹지 공간이 조성된 결과이다(그림 1).

<그림 1> 공간경향 분석 결과

본 연구 결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시화 및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3차

시기
2019 (3차 시기 Overall Kappa = 0.8478) 2023 

총계

2023

분류 1 2 3 4 5 6 7
1 0.3075 0.0040 0.0026 0.0111 0.0003 0.0313 0.0001 0.3568
2 0.0011 0.0898 0.0072 0.0084 0.0002 0.0048 0.0000 0.1115
3 0.0004 0.0002 0.2695 0.0009 0.0000 0.0003 0.0000 0.2713
4 0.0020 0.0126 0.0022 0.1458 0.0000 0.0150 0.0000 0.1777
5 0.0000 0.0000 0.0000 0.0000 0.0111 0.0001 0.0000 0.0112
6 0.0037 0.0023 0.0011 0.0034 0.0001 0.0452 0.0000 0.0559
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4 0.0002 0.0149 0.0156

2019 총계 0.3148 0.1090 0.2827 0.1696 0.0121 0.0969 0.0150 1.000
1 = 시가화 지역, 2 = 농업 지역, 3 = 산림 지역, 4 = 초지, 5 = 습지, 6 = 나지, 7 =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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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선호 유형별 특성 분석: 

미국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정다빈*·Scott Hardman**·이재현*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UC Davis EV Research Center)

주요어 : 지속 가능한 교통, 취약 지역, 교통정책

글로벌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수송, 산업, 건설 

등 부문별 감축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은 2018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13.7%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97%가 도로 수송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

한 교통으로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으로 대중교통 확대, 공유 모빌리티·전기차 보급, 보행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역인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모빌리티 및 환경 정의적(Environmental Justice) 형평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환경적 형평성을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Argonne National Laboratory, 2024).

언급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은 여전히 자가용을 

선호하여, 대중교통 이용률,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율 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이다(Shah et al., 2021). 교통정책과 같이 개인의 변화가 크게 요구되는 경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필수적이며, 정책대상자의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저항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Huber et al., 2021; Thaller et al., 2021; Christiansen, 2018; Long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선호에 대한 유형을 도

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취약지역 주민 1,89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한 견해 및 통행행태를 조사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 중 응답자 개인의 캘리포니아의 교통정책 투자 목록들에 선호정도를 응답한 문항을 잠

재 계층 군집 분석(Latent Class Cluster)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군집 수는 파라미터 수의 증

가에 따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등의 모

형 적합도 지수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로 결정하였다. 도출된 4개 군집은 ‘대중

교통 투자 선호’, ‘선택적 선호(전기차, 대중교통 투자)’, ‘선택적 선호(고속도로, 대중교통 투

자)’, ‘고속도로 투자 선호’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후, 군집에 속할 확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통행행태 등을 공변인으로 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의 교육 수준, 인종, 나이, 성별,

통행행태 및 가구의 소득, 가구 내 자동차의 수 등이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선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약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선호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 간 

특성의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정책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통행행태를 반영한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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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설계와 집행 과

정에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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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동별 범죄위험 분포 유형화와 분포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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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범죄위험,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간회귀분석

사회적 병폐 중 하나인 범죄에 대한 공간분석의 필요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

으며 환경범죄학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Johnson, 2022). 범죄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

과 해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사회적 현상의 공간적 

발현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은 희석되고 분석기법,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다. 한편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주로 활용되는 행정구역별 범죄 데이터는 

행정구역이 내포하고 있는 근린의 특성을 획일화 시켜 사회-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왜곡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별 범죄발생 양상을 구분하고 상황적 범죄 촉진요인, 일상 

활동 접근, 범죄기하학/범죄패턴이론 등 환경범죄학의 주요 이론을 토대로 공간분석 결과 

도출된 범죄발생과 영향요인 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물리-사회적 환경이 범죄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과 상황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범죄현상의 공간적 발현 특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범죄발생위험의 공간

적 분포 특성 유형별로 구분하여 알아봄으로써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포

착하고 범죄예방활동과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 위험의 공간적 분포 유형화와 유형별 영향요인 도출을 위해 행정안전

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였다.

도로를 기준으로 가시화되어있는 생활안전지도의 편향성을 보완하고자 범죄위험등급을 

부여한 격자에 대하여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행정동 내 최소 격자수인 374를 기준으로 

각 행정동에 대하여 동일한 수의 격자를 추출한 뒤 범죄위험등급의 평균, 표준편차, 지니계

수를 계산하였다. 서울시 전체 평균, 표준편차, 지니계수 대비 각 행정동별 수치 값의 고저

를 평가하여 범죄위험의 공간적 분포 형태를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1).

<그림 1> 유형별 범죄위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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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과 같은 사회현상은 드문 사건에 해당하므로 유형별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희귀사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토한 뒤 서울시 행정

동 대부분이 해당하는 LLL(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당 지역 내 범죄위험도가 평균 주변

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유형), HHH(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당 지역 내 범죄위험도가 분

산되며 특정 값 위주의 불균등한 치우침을 보이는 유형)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회귀분석(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근린의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위험과 사회-물리적 영향요인 간 관계는 다양하

게 나타나고 특히,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근린의 특성에 따라 범죄위험에 미치는 영향력

의 강도와 방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현상의 공간적 발현이 사람들의 일

상생활과 사회-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정 시공간의 모습 간 상호작용에 의한 것

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적 특색과 그 특색이 영향을 미치는 범죄발현 프로세스에 

대한 지리학적 측면의 해석은 단순한 미봉책이나 사후 약방문 격의 범죄예방이 아닌 정책·

계획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형우, 고태석, 박노욱, & 이우주, 2014, 희귀 사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편의 수정 

방법 비교 연구. 응용통계연구, 27-2, 277-290.

King, G., & Zeng, L., 2001, Logistic regression in rare events data. Political Analysis,

9-2, 137-163.

Johnson, S. D., 2022, 범죄 지도와 공간분석. In R. Wortley & M. Townsley (Eds.), 환경

범죄학 및 범죄분석 (장현석, 역, 237-265). 서울: 박영사. (원본 출판 2016)



일반 분과
경제

인문사회과학관 118호

14:45~16:00



- 109 -

학생 창업 과정과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정소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학생 기업가정신,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 기업가정신, 대학발 창업, 서울대학교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전략 중 하나였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을 시작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대학의 차원에서도 지

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하에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오

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

근 8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은 기존의 강남 테헤란로나 판교 

디지털밸리 등의 일반적인 창업생태계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중

심이 된 대학발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지니는 독특성도 보이고 있어 향후 보다 적합한 정책 

마련과 실효성있는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천편일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대학 학생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제언과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학생 기업가

의 창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서울대 학생 창업 생태계의 

공간적 범위는 ‘관악S밸리 조성사업’과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대상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과 대학동으로 설정했다. 연구방법은 ‘서울대학교 통계연보’를 비롯

한 각종 기사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 서울대학교 학생 창업가와 학생 창업관계자 총 16인 

대상의 반구조화된 인터뷰 그리고 서울대학교 창업 캠프와 창업 페스티벌에서 총 2회의 참

여관찰을 진행했다.

기존의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학생 창업 과정에서 대학 창업생태계

의 일부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여 학생이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Spigel(2017b)의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속성 구

분과 Vogel(2016)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학생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사업 아이디어의 형성 - 기업가적 기회의 발견 - 기업가적 기회의 활용)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의 속성들(물리적·사회적·문화적 속성)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첫 번째 ‘사업 아

이디어의 형성’ 단계에서 학생 창업가들은 특정한 동기에 의해 창업을 시도하고, 사업 아이

디어를 획득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 내부의 속성이 주로 활용되었다. 문화적 속성은 학생

들로 하여금 창업을 시도하는 동기 즉, 기업가적 열망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속성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생 창업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활

용되었다. 문화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은 물질적 속성을 토대로 상호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두 번째 ‘기업가적 기회의 발견’ 단계에서는 모호한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 컨셉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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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고, 구체화된 사업 컨셉을 토대로 창업 초기의 성장을 견인하는 자금과 창업 공간을 

확보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 내부 속성의 한계로 인해 대학 외부의 속성으로 이를 보완하

기 시작했다. 사회적 속성은 물질적 속성에 착근된 형태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활용되었는데 특히, 직접적 창업 지원 기관의 멘토, 투자자 등과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핵심

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 과정에서 문화적 속성을 기반으로 학생 창업 과정이 전개되었다. 마

지막 ‘기업가적 기회의 활용’ 단계에서는 발견한 기회를 활용하고, 피봇팅 과정을 거치며,

학생 기업은 자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 내부보다는 대학 외부의 속성이 적극적으로 활

용되었으며, 매출 자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 창업 생태계 외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앞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속성에 착근된 사회적 속성을 통해 기회를 활용했고,

사업 아이템의 지속적인 피봇팅이 이뤄졌으며, 문화적 속성이 전 과정을 지원했다.

본 논문에서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대학 학생 창업생태계의 조성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첫째, 일반적인 창업생태계와는 달리 대학 창업생태계는 대학이 교내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조정의 역할을 한다. 둘째, 대학 창업생

태계에서 발생하는 학생 창업 과정에서 대학은 학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가정신

을 교육하며, 학생 창업가는 ‘동문 창업가’라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창업에 이른다. 셋째, 대

학 학생 창업생태계의 특성을 토대로 생태계 내 창업 조직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생들의 

창업 과정을 연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 동기가 

형성된 학생들이 교내 창업동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며 동아리 내에 기업가정

신문화의 확장과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대학 학생 창업지원정책

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부에 창업공간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멘토나 투자자들과의 

비공식적인 대면접촉이 활발히 이루질 수 있는 환경으로서 창업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생태계 내부에 민간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학생 창업가들의 생태계 외부로의 유출을 막고, 생태계 내 기업가적 재순환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사)

본 내용은 발표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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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공정무역과 지역 발전: 

네팔의 커피 산업을 사례로

박민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권력관계, 지역 발전, 공정무역, 커피 산업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열대 농작물 중 하나이다(Thurston et al.,

2013). 국제 커피 기구(ICO)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천만 톤의 커피

가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이에 커피 무역은 커피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최종 가공 및 유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선진

국들이 커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상당 부분을 포착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인

해 생산국과 영세 농민들의 이익 실현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Talbot, 1997; Ponte, 2002; Grabs and Ponte, 2019).

공정무역은 이러한 관행적 무역 구조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로

부터 직접 수공예품을 구매하여 자신들의 매장에서 판매한 유럽의 대안적 무역 단체들

(Alternative Trade Organizations, ATO)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커피는 공정무역 인증 체

계를 통해 주류 시장에 진입하고자 한 공정무역 운동의 주류화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의 커피 농민들이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Raynolds, 2009; Fairtrade International, 2021). 그러나 한편

으론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영세 농민들의 경제적 수익이나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논의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예: Mendez et al.,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이론의 관점을 활용해 공정무역이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화 및 산간 지역 농가의 수입 증

대를 내걸고 커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네팔을 선정하여 공정무역이 현지 커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커피 농민들

의 가치 포착(value capture) 및 분배(value distribution)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현지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커피 산업 참여자들 사이

의 권력관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직임을 알 수 있었

다. 협동조합의 등장 이전에는 소수의 커피 가공업체가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커

피 재배 방식과 판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농민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러나 협동조합이 활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확한 커피를 가공하고, 판

매하는 유통 구조가 정립되며 농민들이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가치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기존의 비대칭적이었던 농민들과 가공업체 사이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한편,

농민들이 커피 경작을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커피에 흥미를 갖지 않

았던 농민들의 추가적 유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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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커피 생산자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공정무역 단체들은 이와 같은 권력관계

의 변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초기 

단계에서 공정무역 원칙을 소개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간접적 방식으

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하고, 생산자들과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는 공정무역의 원칙은 공정무역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생

산자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의 안정

적 운영은 커피 생산을 통해 포착된 가치가 조합원들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분배되는 데 결

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례 지역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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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그 의의:

시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희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지식집약사업서비스, 지역경제성장, 지식정보산업, 지방소멸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은 전후방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고부가가치 

산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은 정보화 기

술의 발달로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및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더

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와 그 특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제 경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

게 달라졌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2000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전국사업체조사 데이

터를 5년 단위로 나누어 공간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은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소분류 수준에서 정제하였으며, 제10차 

개정안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공간적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연속성 기반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식정보산업으로의 이행의 정도가 지역별로 어떠한 분화를 보이는지 알아

보고, 국토 공간의 불균등성이 심화 및 해소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현대 지식경제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집약적 산업의 불

균등한 분포가 갖는 함의와 제도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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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육서비스업 수출과 도시 변화: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서연미*

(*국토연구원)

주요어 : 교육서비스업 수출, 대학의 국제화, 국제학생이동, 외국인 유학생, 오클랜드

201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제학생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이 왜 유학을 결정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는 많은 학문 분야의 관심사이다.

Wells(2014) 따르면, 국제학생 이동성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와  ‘행위자’에 관심을 두는 연구로 나뉘며, 이들이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구조

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국제학생이동을 세계화와 지식경제화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 설명

하는 한편 행위자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기존 국제학생이동 관련 연구가 공급측면을 주로 

강조했다고 비판하면서 행위자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인 접근을 통해 국제학생 이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뉴질랜드 정부가 국제교육을 

산업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Lewis(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교육서비스 부문을 수출산업화 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인 대학과 대학이 입지한 도시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클랜드 사례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를 통해 교육서비스업 수출과 그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뉴질랜드의 세 가지 특징 즉, 대학의 높은 국제화 비율, 이민국가라는 특

성, 코로나 19로 인한 뉴질랜드의 국경 폐쇄와 유학생 입국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2장에서는 뉴질랜드 교육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과정, 주요 정책 및 추진체계를 살펴본

다. 3장에서는 뉴질랜드 대학의 국제화 현황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뉴질랜드 대학 국제화의 

지역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코로나 19가 뉴질랜드 대학의 국제화 및 도시에 미

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지역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뉴질랜드 교육 서비스 부문의 수출산업화는 GATS 체제하에서 시작되었다. GATS 이전

까지 뉴질랜드의 공식적인 서비스 부문 대외 활동은 남태평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저

개발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조가 우세했다. 1987년 교육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

드의 경쟁국가 중 하나인 호주가 원조에서 무역으로 서비스 산업 정책을 전환한 것과 때맞

춰서 뉴질랜드 시장 개발청(New Zealand Market Development Board: NZMBD)도 교육기

관이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국제교육에 대한 기조를 원조에서 무역으로 

전환하였다. 교육개정법(Education Amendment Act)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비의 

전액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비자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

고 이미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

다. 특히 중국인 할당제 폐지를 통해 급성장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유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유학생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육부문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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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촉진을 위해 ‘교육수출전략(Export Education Strategy)’ 발표, ‘국제학생 관리를 위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제정, 국제교육

항소청(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내

놓기 시작했다.

2018년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 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의 경제적 가치가 50억 달러

에 달하며, 이는 뉴질랜드 수출산업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발표한 바 있어 뉴질

랜드 경제에서 교육서비스업 수출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뉴질랜드 대학은 신자유주의화 물결 속에서 규모가 더욱 커지는 한편 글

로벌 지식경제 속에서 경쟁을 주도하는 초국적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사명이 더욱 커졌다.

199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대학의 거대화(Massification)를 꾀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고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교육의 광범

위한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교육 기관과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인

식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대학들은 international offices를 설치․확대함으로써 유학생 유

치를 위한 마케팅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유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대학과 AUT가 입지한 오클랜드에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분포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뉴질랜드 지역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친다. 국제 교

육은 지역 산업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유학생들이 도심의 

상업기능 변화에도 기여한다. 뉴질랜드 지방정부들도 교육부문을 수출산업화 하는 데에 적

극 나서서 각 지역을 마케팅하는 데에 주력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Study Auckland,

Education Chirstchurch, Education Denedin, Education Wellington International 등이 모두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대학이 주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거주하는 국제학생이 많은 도시로 이들 

국제학생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오

클랜드 도심에 집중 분포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도시 경관이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

을 분석한 연구에서 Collins(2010)는 이들 국제학생을 가리켜 ‘도시 에이전트(urban agent)’

라고 칭하였다. 2000년대 초반 오클랜드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영어학원에 입학하는 외국

인 유학생들, 특히 중국,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거 오클랜드 도심에 자리잡게 되면서 

오클랜드 도심의 주거공간이 큰 변화를 겪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오클랜드 도심 집중은 주

거경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19로 뉴질랜드 초․중등 및 고등교육부문은 큰 타격을 입었다. 팬데믹 기간에 

뉴질랜드의 국제학생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일차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수

입감소로 이어졌다. 뉴질랜드 내 유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오클랜드 도심부에서

는 아파트 임대 공실이 크게 늘어나고 임대료가 급감한 반면 교외지역에서는 자산 및 임대

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국경폐쇄에 따른 유학생 감소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협에 처

하자 오클랜드 시장은 정부에 국경 제한을 완화하고 "오클랜드 재개방"을 통해 오클랜드 도

시경제에 유학생의 지출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사)

본 결과물은 국토연구원 해외연구연수 결과보고서, 『뉴질랜드 대학의 국제화와 지역발

전』을 수정․보완․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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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한국의‘고래 도시’만들기

장한별*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도시공간연구센터)

주요어 : 고래관광, 관광지정학, 자원민족주의, 울산, 한국

국가 형성과 정권 유지의 방책에는 쥐를 이용한 지뢰 탐지부터 기마 부대를 통한 군사 

침입과 국경 순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의 포획, 통제, 활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양동

물은 영토 경계를 무시하는 특성 때문에 국가가 영토 고정화나 유지에 활용하기 어렵고, 이

는 국가가 해양동물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만든다(Havice, 2018). 그렇다면 국

가는 어떤 수단을 통해 해양동물을 자원 및 영토 주장에 포함시키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

에 대해, 한국 울산의 관광 산업이 포경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서술이 지닌 지정학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울산은 과거 

포경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국내 포경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민

족주의(Koch and Perreault, 2019; Perreault, 2020)와 관광지정학(Rowen, 2016;

Mostafanezhad, 2018)에 관한 문헌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 기록 자료 분석, 현장 관찰을 

결합하여 울산의 고래관광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울산반구대암각화, 한국의 자주성, 고래 자체와 관련된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정치적 쟁점이 드러났다. 한국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은 선사시대와 역사적 포경 기록

을 통해 과거와 현대 한국 포경 관행 간의 문화적 연계성과 역사적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고 영토화된 한국-고래 관계 설명은 일본 식민지 시기 

포경의 중대한 역사와 탈식민지 한국에 남아 있는 그 유산을 간과하였다. 한국 정부는 울산

반구대암각화와 한국의 귀신고래에 관한 ‘사실’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국제포경위원회 내

에서 고래자원 주장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고래관광은 인간과 고래의 관계를 물질적, 담

론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울산은 글로벌 고래자원 거

버넌스 체계 내에서 고래자원 및 해양영토에 대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Havice, E. (2018). Unsettled sovereignty and the sea: Mobilities and

more-than-territorial configurations of state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8(5), 1280-1297.

Koch, N., & Perreault, T. (2019). Resource nation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4), 611-631.

Mostafanezhad, M. (2018). The geopolitical turn in tourism geographies. Tourism

Geographies, 20(2), 343-346.

Perreault, T. (2020). State of nature: on the co-constitution of resources, state and

nation. In Handbook on the Changing Geographies of the State. Edward El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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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 지구 강수량 및 강수 변동성 변화에 따른 

인구 노출도 차이 분석

박인홍*

(*한양대학교 ERICA 해양ㆍ대기과학연구소)

주요어 : 기후 변화, 인구 노출도, 강수 변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 평균 강수량 및 극한 강수량의 증가뿐만 아

니라, 강수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미래에 더 높은 확률로 기후 위기를 맞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강수량 변화 및 강수 변동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은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래 강수량 및 강수 변동

서 자료는 기후 모델의 성능에 의지하고 있으며, 모델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델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8개의 CMIP5/6 지구 시스템 모델 고배출 시나리

오 (RCP8.5/SSP5-8.5)와 저배출 시나리오(RCP2.6/SSP1-2.6)를 사용하여 120년 (1980년~2099

년) 동안의 강수량 및 강수 변동성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변화 경향에 대한 모델 일치

도가 높은 지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 강수 변화로 인한 핫스팟(hotspot) 지역을 

파악하였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강수 변동성은 전 지구 육지의 70% 이상의 지역에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수량은 전 지구 육지의 40%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반면, 강수 변동성이 감소하는 지역은 전 지구 육지 면적의 약 1%에 해당하였고, 강수

량이 감소하는 지역은 전 지구 육지 면적의 5%로 나타났다. 이는 강수 변동성이 증가하는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보다 더 넓은 반면, 강수 변동성이 감소하는 지역은 강수량

이 감소하는 지역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배출 시나리오와 비교한 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강수 변화가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및 강수 변동성 전망에 따른 핫스팟 지역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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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몬순지역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전이와 기온 변화 탐색

임아영*·이은걸*·Yaqian He**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주요어 :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LCLU), LCLU 변화, LCLU 전이, 비율 분석, 기온, 동아시아 

몬순지역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Land cover and land use, LCLU)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전례 없

는 LCLU 변화가 발생하며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피복 상태는 국지적 규

모의 날씨와 기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 지구적 대기 순환 패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몬

순 기후가 지배적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에 의해 유발된 대규모 LCLU 변화를 고려할 

때, 몬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표면의 물리적 상태와 대기의 화학적 조성에 대

한 LCLU 변화와 그 영향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수많은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원격으로 감지된 LCLU 자료를 활용하여 LCLU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LCLU 전이가 지역적 기

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대륙의 전반적인 식생 분

포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2년부터 2015년까지의 AVHRR GIMMS NDVI3g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LCLU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장기간의 

LCLU 자료(He et al., 2022)를 비율 분석으로 정량화하여 생성한 비율지도를 사용하였다. 기

온 데이터의 경우,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기온 관측 자료와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ERA5-Land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농경지는 중국 북동부와 중부, 한반도 서부에서 주요 

LCLU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림은 중국 중남부와 한반도 동부, 일본에서 지배적인 

LCLU 유형임을 보여주었다. 초지는 주로 내몽골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대한 농

경지, 삼림, 초지 비율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농경지는 중국 북동부, 북한, 내몽골 진입지역

의 서부, 일본 남부에서 증가 경향성을 보여주었으며, 중국 중부, 남한, 일본 중북부에서는 

감소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삼림은 중국 북동부의 동부지역, 북한, 일본 남부에서 감소 경향

성을 보여주었으며, 중국 중부, 남한,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 일본 중북부에서는 증가 경향

성을 보여주었다. 초지는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와 중국 북동부의 서부지역에서 크게 감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 연구 지역(중국 북동부의 서부지역, 중국 북동부의 동부지

역,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 쓰촨 지역, 북한)에서의 LCLU 전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 북동부의 서부지역에서는 초지에서 농경지로의 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북동

부의 동부지역에서는 삼림에서 농경지로의 전이가 지배적이었다.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에

서는 초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인위적 LCLU 정책의 영향으로 초지에서 농경지 또는 삼림

으로의 전이가 발생하였다. 쓰촨 지역에서는 1998년 양쯔강 대홍수를 계기로 시행된 LCLU

정책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삼림으로의 전이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LCLU

유형 간 전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북한 내 지역 간 전이 패턴이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34년(1982~2015년) 동안 기온 증가 추세가 높게 나타난 2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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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 지역(쓰촨 지역,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을 선정하여 LCLU 유형과 기온 간 상관

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농경지가 삼림으로 전이되는 패턴이 지배적인 쓰촨 지

역에서는 농경지와 삼림 모두 기온과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농경지 감소보다 삼림 증

가에 의한 기온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지대에 위치한 삼림의 온난 효과 증가와 

관개 농업에 의한 냉각 효과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내몽골 진입지역의 서부에서는 초지

가 농경지 또는 삼림으로 전이되었다. 초지는 기온과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지만, 농경지와 

삼림은 기온과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초지가 감소하고, 삼림이 증가함에 따라 기온

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지가 농경지와 삼림으로 전이됨으로써 발생한 지역적 

온난 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LCLU 전이 패턴은 지역의 고도, 위도, 식생 종 등 지

리적 요인에 따라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로 인한 동아시아 몬순지

역의 기온 변화는 육지와 해양의 열 대비를 변화시킴으로써 몬순 시스템의 강도 및 시공간

적 변동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국가 및 지자체

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본 발표내용은 아래 논문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Im, A., Lee, E., & He, Y. (2024). Detecting land cover and land use transitions and the associat

ed temperature changes in the East Asian monsoon region. The Geographical Journal, e12590.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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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지역의 번개 증가 현상에 대한 잠재적인 생지물리적 프로세스 연구

김민주·이은걸*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뇌우, 번개, 낙뢰 프록시, 정규 식생 지수(NDVI), 북극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역 중 하나인 북극은, 번개가 

발달하기에 불리한 생지물리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번개 현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례 없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이 제기되었다(Chen et al., 2021;

Finney et al., 2021). 지구온난화의 맥락에서 북극 증폭으로 인한 온난 효과는 천둥과 번개

를 동반한 뇌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식생 및 거칠기와 

같은 지표 특성 또한 뇌우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Dissing and Verbyla, 2003).

Holzworth et al.(2021)은 기온 상승과 번개 증가 추세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관계의 근간이 되는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뢰 프록시 자료를 사용해, 북극 지역에서의 번개 발생 증가 현

상을 분석하고 지표 및 대기 변수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관성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북극 지역의 번개 증가 현상과 연관된 잠재적인 생지물리적 프로세스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낙뢰 프록시(Romps et al., 2014)를 ERA5 재분석 자료(Hersbach et al., 2020)의 대류 가

용 잠재 에너지(CAPE)와 강수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를 EUCLID 낙뢰 자료와 비교 검증

하였다. 이후 검증된 프록시 자료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지난 41년간(1982~2022년) 스칸디

나비아반도 북부 지역에서 여름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프록시의 증가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NDVI의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관분석과 합성

편차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1969)을 실시함으로써, 프록시 자료와 기후, 식생 

지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지물리적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여름철 NDVI의 증가는 대기 중의 열과 수분을 증대시

킴으로써 높아진 대기 불안정성으로 하여금 뇌우가 발달하기 유리한 환경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감소한 윈드시어가 효율적인 수분의 유입을 유도해, 상승 기류를 가속화하고 뇌

우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낙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NDVI 증가에서 비롯되는 생지물리적 변화가 번개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생지물리적 프로세스가 계절 및 경년 기후 변동을 주도하는 고위도 

지역을 대상으로(Bonan et al., 1995),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낙뢰 현상과 관련된 잠재적인 지

표-대기 상호작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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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도시개발의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의 영향: 

서울시 침수 리스크 사례 연구

노복진·박홍봉*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주요어 : 침수 리스크, 침수 취약성, 도시 개발, 기후변화, 극한 기상현상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상현상 중 하나는 폭우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폭우 현상들의 발생이 전보다 잦아지고 있다. 폭우는 종종 범람을 초래하여 홍수 또는 침수

를 일으키고 이는 인간사회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 폭우에 의한 침수는 특히 불투수층의 

비율이 높고 인구와 기반시설의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

다. 이 때문에,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폭우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리스크 관리를 매우 중요

한 안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한국의 수도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에는 계절 기압배

치로 인하여, 여름에 연 강수량의 약 35-55%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다. 서울은 지난 약 50년 

동안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를 경험하며 환경 및 경관에 큰 변화를 겪었고, 인구도 1960년대 

후반에 비하여 현재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급격한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남한과 북한

의 휴전 상황이라는 정세가 더해져 이 도시에는 반지하주택이라는, 종종 사회경제적 취약성

을 상징하는, 독특한 주거 양식이 출연했다. 반지하주택, 특히 저지대 지역의 반지하주택들

은 폭우 시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판 설

치 등 침수 예방 및 침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지난 약 5년간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 정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

는 단지 폭우 때문이 아닌, 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관로 구축 및 토지이용 변화 과정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두 가지 측면의 변화—기

후변화와 도시 개발—에 의한 침수 리스크가 본래 침수 취약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주거인들

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두 가지 측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고자, GIS를 

활용하여 시간당 강수량 강도를 달리한 하수관 역류에 의한 침수 높이 서울시 구역별로 예

측하였다. 그 결과, 강수 강도가 높아질수록 반지하주택이 많은 구역의 침수 위험 증가가 그

렇지 않은 지역의 침수 위험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들이 

도시 침수 취약계층 거주 지역이 침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리스크 감소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면적인 침수 대응책에서 나아가 침수 위험 노출 및 취약성 감소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진

행하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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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고기후학/고생태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김수현*·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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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제4기, 고기후학, 고생태학, 데이터베이스, GeoEcoKorea(GEK)

제4기 고생태학/고기후학은 퇴적층에 보존된 유기물 및 무기물 지시자(proxy)를 통해 과

거 환경 변화를 복원 및 해석하는 학문이다. 호수, 습지, 석호 등의 퇴적물 코어에서 화분,

탄편, 입도, 지화학 성분 등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석·생산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훈련을 받

은 숙련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생태학 기록은 자체로도 중요한 

과학 데이터이다. 최근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 규모의 과거 기후 환경 복원(reconstruction)

의 시공간 해상도(spatiotemporal resolution)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퇴적 코어의 고생태학 

데이터 통합이 활발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기후 및 환경 변화가 인간활동으로 인해 극

심해짐에 따라 장기 환경 변화를 나타내는 고생태학/고기후학 데이터의 보존과 관리의 중

요성이 강조됨이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과학계의 오픈엑세스 운

동은 공공기관과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구축·운용하는 고생태학/고기후학 데이터베이스의 성

장을 촉진해왔다(Williams et al., 2018).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는 글로벌 데이터베이

스에서 소규모로 제한적으로 공유되어 있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남한 지역(33˚-38˚N, 124˚-132˚E)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지

난 20년 동안 발표된 68개의 연구에서 95개 지역을 다룬 퇴적물 코어 메타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남한의 고생태학 데이터는 늪지, 해안 지역, 석호, 하구, 하천 및 충적 지대, 화산 분화

구 늪 등 다양한 퇴적 환경을 대표하며, 해발 -156m에서 1807.5m까지의 고도를 포함하고,

가장 오래된 연대가 8만 6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755개의 개별 연대(방사성 탄소 연

대 측정, OSL, U-Th 연대)를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화분 코어 연구에 규조류, 입도 

분포, 지화학적 데이터와 같은 다른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다중지표 접근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초기에는 소수의 개척자 연구자들에 의해 주

도된 강한 학문적 특성을 띠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학제 간 연구와 협력으로 발전하면서 데

이터량이 꾸준히 늘고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고생태학 연구자들이 운용하는 한반도 고생태학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을 제안한다(DB명: GeoEcoKorea, 그림 2). GeoEcoKorea(GEK)는 한반도 전

역의 고생태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관계형DB(Relational Database)를 지향한

다. GEK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들이 한반도 지역의 고생태학/고기후학 기록을 보다 효율

적으로 보존·공유하고, 향후 국제 및 국내 공동 연구와 고생태학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학계의 오픈데이터 운동에 기여하며 아시아 지역의 

고생태학/고기후학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폭넓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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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otoma의 홀로세 고생태학 데이터 사이트 분포도

<그림 2> GeoEcoKorea-한반도 고생태학 데이터베이스(DB) 홈페이지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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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교육 환경 변화

최진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도시화, 인구 이동, 학령인구, 집계구, 교육 환경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 도시화 과정에 따른 인구 이동, 즉 학령인구의 분포와 교육 환경

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공주시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자 공주시 동부지역의 중학교 

현황, 학령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사설 학원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

교 현황에 있어 공주시 동부지역 내 6개의 중학교가 위치한다. 그중 원도심 5개교, 신도심 1

개교가 있으며 도시화와 인구 이동에 따라 학교 이전이 이뤄졌다. 1900년대~1960년대 중학

동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여 영명중, 공주중, 공주여중, 사대부중, 공주북중이 개교하였

고, 공주중, 공주여중의 경우 1970년대 웅진동으로의 시가지 확장 및 인구 이동으로 현재의 

위치인 웅진동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금학동에 개교하였던 봉황중의 경우 1980년대 신관동 

개발로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현재의 위치인 신관동으로 이전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신관동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되었지만, 신도심 내 신규 중학교의 개

교나 학교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학교 분포와 학령인구의 거주지 간 불일치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공주시 동부지역 학령인구의 증감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2016년, 2019년, 2022년의 

중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증감, 공주시 동부지역 집계구 단위에서 13세~15세 학령인구의 공

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재학생과 신입생 증감에 있어 기간 동안 학령인구의 감소로 재학

생과 신입생 모두 감소하였다. 그중 원도심 학교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신도심 학교

의 입학생과 재학생 감소율은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신도심 학교 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감소율이 낮다고 여겨진다.

학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분석 결과, 기간 동안 원도심의 중학동과 웅진동 학령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학동은 주거 환경 개선보단 골목 상권 활성화, 문화 시설 확충에 초점

을 둔 도시재생 사업, 웅진동은 산성시장 주변 상업시설의 확장 및 공산성 부근 상업 및 숙

박시설의 발달이 그 원인이라 여겨진다. 한편 금학동과 옥룡동 학령인구 감소는 둔화하였으

며 이는 아파트 단지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 정도가 낮다고 여겨진다. 신

도심도 학령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및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신관동의 경우 인구 유출 이후 

학령인구의 유지가 나타나며 이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신관동과 

인접한 월송동에 학령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준공으로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간 동안 학령인구가 유지되는 곳으로 원도심 및 신관동 인구 이동의 목

적 구실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었지만 교육 시

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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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위치와 학령인구 거주지 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공주시 동부지역 6개

교의 2022학년도 1학년 1개 학급 재학생의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62명 중 

신도심, 원도심, 면부 거주 학생은 각각 84명, 64명,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신도심에 있는 봉

황중 재학생 29명 중 27명은 신도심 거주 학생이었고, 원도심 5개교의 전체 재학생 133명 

중 원도심, 신도심, 면부 거주 학생은 각각 63명, 57명, 13명으로 원도심 거주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도 큰 비중의 신도심 거주 학생으로 충원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신도심 거주 학생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향한 통학이 이뤄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

다.

교육 환경에 있어 공교육 시설과 학령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함에 

따라 사교육 환경을 분석하였다. 사교육 환경은 2016년과 2021년 사설 학원 수와 강사 수를 

분석하였다. 두 시기 모두 신관동에 사설 학원이 절반 이상 분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사설 학원의 집중도를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

과 2016년에 중학동, 신관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구읍과 정안면의 입지계수가 1에 가까

웠다. 하지만 2021년에 신관동, 중학동 순으로 입지계수가 변화하였고, 유구읍과 정안면을 

포함한 공주시 전 지역의 입지계수가 1 이하로 낮아져 신관동과 중학동으로의 사교육 환경

의 집중되는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 시설과 학령인구 거주지 간 불균형

으로 인해 공주시 사설 학원의 입지가 원도심은 학교 근린형, 신도심은 주거지 근린형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주시 교육 환경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의 위치와 학령인구의 거주지 간 

공간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의 교육 환경 역시 신관동과 중학동 중심의 교육 환경

의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중학교 이전 및 재배치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주시 전체 지역 사설 학원의 환경 개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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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 농촌, 산촌 및 어촌의 장래 고령인구 전망과 비교

정재헌*·김오석*,**·조남욱***·강승필**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주요어 : 도시, 농촌, 초고령사회, 고령화, 지역 소멸, 장래인구추계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저출

산 및 이촌향도 현상의 결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지역 사회의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인구 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각 정책 단위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30년, 2040년, 2050년 시점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와 비율을 도시와 농

촌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을 농촌, 산촌, 어촌으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인구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의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을 도시,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박영실(2019)의 정의를 준용하여 동 단위 행정구역을 도시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농

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 면 단위 지역 전체를 포괄하나, 농촌은 다시 광의

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농촌(협의) 지역이란 산촌과 어촌을 제외한 순수한 

농촌 지역을 의미한다. 산촌은 산림청의 산촌기초조사에 근거한 468개 읍·면을, 어촌은 해양

수산부의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규정된 492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해양

수산부에 의해 규정된 어촌 중 동 단위 행정구역이거나 혹은 산촌과 중복되어 분류되는 어

촌은 별도로 표기하였다(산촌-어촌, 어촌-도시).

지역별 인구 전망을 위해 고려대학교의 장래인구추계(이하 고려대 추계)와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려대 추계는 Kim and Kim(2020)에서 추계한 37개 

생활권 단위의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로 다운스케일링한 것으로(Kim et al., 2022), 이를 다

시 읍·면·동 단위로 다운스케일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통계청 인구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 지역의 시군구 지역 대비 인구 비중을 산출한 후, 이를 고려대 추계의 시·군·구 지

역 인구수에 곱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2030, 2040, 2050년에 걸쳐 반복 수행했다. 이러한 방

법론적 접근을 통해 더욱 정밀한 지역별 인구 전망이 가능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

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산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에 이미 고령화율이 50%에 도달

하며, 2050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

히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연구나 농촌 또는 산촌 인구만 개별적으로 전망하는 

연구와는 달리 투명한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농촌(광의)을 농촌(협의), 산촌, 어촌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

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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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고령화 대응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구분

<그림 2> 도시ㆍ농촌(광의, 협의)ㆍ산촌ㆍ어촌 지역별 고령화율 전망 (2030-2050년)

(사사)

본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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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도시와 접근성의 효율성ᆞ형평성의 관계:

PCA와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대한민국 중소도시 교통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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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선형 도시, 사회 연결망 분석, 매개 중심성, 접근성

선형 도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특정 간선을 중심으로 계획 및 형성된다. 선형 도시는 

단일 노선의 교통 축을 통해 도시의 중심 체계를 ‘점’이 아닌 ‘선’으로 전환하면서 분산적이

고 대중교통 지향적인 도시 체계를 구축한다(김주일, 2010). 이러한 특징은 스프롤 및 지역 

격차 등 현대 도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The Line과 국내의 

신도시 도시 계획에서 선형도시 개념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시 

형태가 전반적인 도시 구조의 접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Batty(2022)는 이를 지적하며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형 구조의 도시 내 접

근성을 분석하였으며, 선형 도시 구조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선형 도시에 대한 실증 분석은 특히나 요연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선형 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형 도시의 ‘선형성’이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개념 정립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도시 교통망 구조의 거시적인 ‘선형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고유벡터 기반 네트워크 선형성’ 개발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인

구 10만 명 이상 100만 이하 도시 지역 총 65개(2022년 기준)에 적용하였다. 이후 도시의 인

구, 공간 단위 접근성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시 선형성’과 비교하였다.

<그림 1> 매개 중심성을 가중한 ‘고유벡터 기반 네트워크 선형성’ (김포시)

선형 도시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명확한 간선 영역이 존재

하고 해당 간선을 따라 기능적으로 분리된 시설들이 각각의 지역을 형성함을 전제로 한다.

이때 간선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선으로 이으며, 지역 간 이동은 간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선형도시의 선형성을 ‘지역 간 이동의 매개성이 특정 노

선에 집중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의미를 보존하면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

를 ‘지연 간 이동의 매개성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적 재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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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벡터 기반 네트워크 선형성’은 이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가진 방향성을 점 데이터로 변환하여 도시 내 매개성이 특정

한 벡터 혹은 방향으로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 도로망

의 표준 노드에 대하여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골드라인을 따라 발전한 김

포시, 선형도시로 계획된 과천시와 세종시, 그리고 해안을 따라 발전하는 해안도시 등에서 

높은 선형성이 나타나 방법론의 직관적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도시 내 접근성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인구와 공간 단위로 구분하였다. 다만 행정 경계에 포함된 공간이 실질적으로 ‘도시’를 의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노드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도시화 지역’을 거리 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때 면적으로 표준화한 평균 이동 거리와 이동 거리의 변동 계수를 이용해 각

각 효율성과 형평성 지표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의 선형성과 접근성의 형평성, 효율성은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지지 못하

였다. 이는 Batty(2022)의 이론적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선형 도시 구조만으로 접근성의 형

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다만 선형성이 강한 도시일수록 김포와 

같이 대중 교통 및 간선 고속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 도시 내 경

로가 많을 것이므로, 선형 도시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할 환경적, 경제적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형도시의 ‘선형성’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현실 상황에서 선형도시가 접근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계획에 있어 선형 도시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의 ‘고유벡터 기반 네트워크 선형성’은 간선의 회전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직선형 도시’가 아닌 선형 도시의 선형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한계를 가

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결과가 학문적 지식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의 

‘일정한 방향성’을 ‘일정한 경로’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론적 수정이 필요하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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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를 활용한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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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 AHP, 수도권, 부울경, LQ, FLQ, 대응일치분석

기술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구와 자본이 도시로 지속하여 집중되고 있다. 세계화 시

대에 접어든 이후,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 이에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고, 도시는 타 도시와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도시의 매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경쟁력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중요도가 날로 높

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우리나라 주요 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에 위치하는 시급 이상의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 간 경쟁력 비교 및 시계열 비교

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 측면에서 수도권에 속한 도시들의 성장세와 부울경에 속한 도시들의 감소 추

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울경에 속한 거제시의 경우 지역의 주요 산업구조가 악화된 

결과로 도시 경쟁력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사회 측면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는 도시들의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 측면 역량의 증가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사회 측면 영역이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은 경제 

측면의 영역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높은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환경 측면

의 영역에서는 모든 도시가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수가 감소했으며, 부울경의 울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높은 수준으로 환경 영영이 개선된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와 인구 및 사업체 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10년간 더 높아진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에 인구 및 사업체 수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수도권의 남부 지역의 도시에서 핫 스팟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경기 남부권의 도시들에서 종합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응 일치 분석의 결과 및 상보성 비율과 LQ 및 

FLQ를 통해 파악된 도시별 특화 산업을 비교해 보면, 상보성 비율이 높은 2010년의 진주시

(방송업), 서울특별시(광업 지원 서비스업), 울산광역시(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창원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20년의 거제시(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서울특별시(항

공 운송업), 울산광역시(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사천시(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를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과 부울경에 위치한 시급 이

상의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의 종합적인 역량을 측정했으며, 도시의 산업적 특성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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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 경쟁력 종합 지수의 개발과 다양한 지역에 추가 적용하는 

등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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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으로의 영토화와 그를 넘어서는 영토화: 

창신숭인 도시재생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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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이

듬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공모받았으며, 서울특별시는 창신 1, 2, 3동과 숭인 

1동 일원을 ‘창신숭인지역’으로 묶여 ‘근린재생형’ 지역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 시작 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

로 구역이 해제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어 통합개발 계획이 발표

된 상황이다.

지역적 정체성의 투쟁들은 집단의 정체성과 통합성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여 사회세계에 

대한 상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부르디외, 1991/1995). 그 중 하나의 코드에 

입각하여 사물들이 배치되면 영토가 성립하지만, 늘 존재하는 차이를 바탕으로 비집고 나오

는 탈영토화와 이의 즉각적인 다른 영토로의 접속인 재영토화가 진행된다(신혜란, 2018). 이

에 공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 역동성을 포착하는 영토화(채상원, 2020)라는 개념을 

창신숭인 도시재생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첫 번째 도시재생지역이

기도 했던 상징적인 지역을 사업 종료 후의 시점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

구, 현장 답사,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봉제마을이라 불리운 창신숭인 일대가 보내온 일련의 시간은 

각기 다른 주체의 영토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은 크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창신동

의 영토화와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서는 창신동의 재영토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

재생 사업은 창신동의 영토화를 지자체의 관점에서 실행해 나갔다. 네 개의 동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를 형성하며 등질의 영토로 만듦으로서 가시화하는 과정은 도시재생 사업 항목

과 예산 배분에 있어 주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영토

성을 일부 수정할 수 있었다. 둘째, 이곳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서 창신동의 재영토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재개발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의 창신동의 재영토화로 토지등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전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봉제공장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의 창신동의 재영토화로 사업 구조상 

파편화된 영토성을 지니고 있지만 연결되고 확장되는 영토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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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로컬거버넌스의 갈등과 공간 계획 재구성: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사례로

현희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도시공원, 갈등, 로컬 거버넌스, 난제(wicked problem), 공간 계획 재구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특례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갈등이 야

기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 당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도시 계획시설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작용

하며 지정 20년 후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었다. 난개발 방지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지정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

로 인해 해제를 앞두었다(김성환, 2019).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이런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비공원시설을 최대 3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 사이의 갈등의 소재를 

제공하였다(김진수, 2022). 도시공원의 민간특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연구는 주로 제도적 개선책을 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 구성원의 가치 다양화

는 도시공원의 제도화의 배경인 동시에 민간특례 갈등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개발 정책을 난제(wicked problem)로 인식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 혹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난제는 기존의 공학적·문제해결식 접근

인 아닌 여러 행위자의 가치 대립으로 인한 해결과정의 복합적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 문제

를 말한다(Rittel and Webber, 1973). 난제는 그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해결책으

로 해결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파장이 부작용을 낳게 된다(Head, 2008). 본 연구에서는 도

시공원 문제를 난제로 인식하며,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행위자의 행동과 갈등으로 인한 

공간 계획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시 오등봉 공원 개발을 사례로 하여 도정부 문서,

도의회 문서, 지역 신문 기사 등을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도시공원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함에 있어 시

민 사회와 토지주의 참여를 공청회, 설명회의 형식으로 제약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

질적 참여를 제한하였다(Arnstein, 1969; Pacione, 2014).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의 문제 해결

을 위한 정부, 기업,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로 이해될 수 있

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공원 개발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와 토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규

범적 측면의 로컬 거버넌스와 경험적 측면에서의 분절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존 2016년 제

주특별자치도가 환경적인 이유로 오등봉공원 계획 취소한 문제와 결합하며 도시공원 개발의 

문제에 내제한 난제적 성격(wickedness)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로컬거버넌스와 난제적 인식의 부족에서 파생된 갈등은 오등봉 근린공원의 공간 계획은 

이해당사자들의 실리와 다른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우선,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접 하천

인 한천과의 이격 필요성에 따라 사업 부지가 소폭 조정되었으며, 기존 14층 규모의 주거단

지 조성에서 최대 15층 규모의 주거 단지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평면상의 축소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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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으나 수직축으로 확장되었다. 사업 절차 전반에 거쳐 토지주는 사업 시행에 반대하였

으며, 토지수용을 둘러싼 보상금 문제는 사업 지연과 더불어 기존 토지 수용비에서 50% 이

상 인상이라는 사업비 증가의 문제를 낳았다. 시민사회와 제주시의 대립 과정에서 사업 시

행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도지사의 변경, 감사원 감사와 함께 사업을 지연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갈등에서 제주시와 민간 시공자 간의 새로운 법

적 분쟁이 형성되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증가, 토지수용비 증가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여 비공원시설 계획 전반에 따른 수정이 발생하였다. 신축 예정이었던 어린

이 도서관 시설은 기존 도서관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아트센터 리모델링 축소 등 비

공원 시설 예산의 축소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특혜와 투기 논란을 낳았다. 시민사회는 개발 지연으로 인한 

비공원시설 축소를 낳았고, 사업시공자는 전체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얻게 되었다.

향후 도시 녹지 개발 과정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시민 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며, 과정을 

난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Goldstein and Mele(2016)의 논의와 같이 민관 파트너십을 통

한 개발 절차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개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나,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도시 공간을 다룸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김도윤 외, 2018; Keenan and

Meenar, 2024), 도시공원의 문제를 난제로 인식하면서 갈등을 필연적으로 인정하고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Rittel and Webber, 1973; Hea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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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자연도 공간분석 프로세스 개선방안 논의

박현수·윤혜연·오우석*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팀)

주요어 :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현존식생도, 숲가꾸기, 생태계정밀조사

생태 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湖沼),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

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이러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간을 두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생태 자연도 작성 등급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생태계 조사사업의 결과를 종합하여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

체장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생태 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자연환경

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등의 생태 자연도 

등급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753호)

을 근거로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습지, 지형 4개 항목이 있으며, 이

러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초주제도를 제작 및 분석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을 산정

한다. 4가지 항목의 평가 결과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최종적으로 생태·자연도에 반영한다(그

림 1).

<그림 1> 생태·자연도 작성과정 모식도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2호가목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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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산정에 생태·자연도 등급이 반영되고 있어 생태·자연도의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표 1).

활용분야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환경계획수립 산림자원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수량 연간 3,000여건 243개 지자체 연간 243여건 연간100,000ha 243개 지자체

<표 1> 생태·자연도 활용분야

하지만 최근 일부 산림에서 벌채 및 숲가꾸기를 통해 식생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후 생

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편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

에서는 산림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11일 생태·자

연도 작성지침의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표 2).

제19조(이의신청의 처리 등) ② 산불발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숲가꾸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불발생, 숲가꾸기 또는 벌채 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표 2> 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개정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침의 개정과 더불어 기존의 생태·자연도 작성 프로세스에

서 적용하고 있는 벌채지 탐지 및 등급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고자 한다. 공간분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

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

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사사)

본 결과물은 ‘국립생태원 2024년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NIE-법정연구-2024-03).

(참고문헌)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4, 생태·자연도 해설서(2024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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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가중치 기반 풍수해 위험지도 제작

이상원·이재관·서진호·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엔트로피, 가중치, 풍수해, 위험성 분석, 지도 제작

자연 재해 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수

해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 위험성은 위해성, 노출

성, 취약성, 저감성으로 구성된다(Benouar & Mini, 2001).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9)은 전국 

단위의 풍수해 위험 평가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산출하고, 위험성 분석 결과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풍수해 위험 수준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 방법은 위해성과 노출성에 

사분위수 데이터를 활용하고, 취약성과 저감성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각 요인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취약성과 저감성에 동일

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위험성 평가에서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풍수해 위험성 분석에 사용된 요소들을 확인하고, 엔트로피 가중치 방

법을 사용하여 각 요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풍수해 위험지도 제작을 목표로 하였다. 엔트

로피 가중치 방법은 각 요소의 중요도를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정보량에 기반하여 객관적으

로 산출하는 방법이다(이상혁 등, 2015). 풍수해 위험성 계산에 있어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

용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Sepehri et al., 2019, 이선미 등, 2022).

연구의 대상 시기는 2022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수집한 풍수해 위험성과 관련된 4가지 요소에 대한 데이터는 스케일 재조정을 통해 

지표를 수정한 후, 엔트로피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풍수해 위해성, 노출성, 취

약성, 저감성 값을 산출하였으며, 이 값들을 통해 최종적인 풍수해 위험성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풍수해 위험성 분석 방법에 비해 엔트로피 가중치 방법이 각 요소의 

중요도를 고려한 풍수해 위험성 결과 지도를 나타내었다. 엔트로피 가중치 방법의 풍수해 

위험 지도는 풍수해 위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각 요인의 특성

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풍수해 대비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1-MOIS37-003)(RS-2021-ND63102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2021-MOIS37-003)(RS-2021-ND631021) of

Intellig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n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Management funded by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MOI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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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신경망 모형의

S-DoT 미세먼지 농도 정보 내삽 방안

황수연·이창규·김수빈·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미세먼지, 그래프 신경망, 순환 신경망, 내삽, S-DoT

본 연구는 대도시 내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의 내삽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

한 내삽 방법은 대기 오염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결합된 신경망 모

형이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S-DoT)의 

PM10 농도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약 800개의 센서를 통해 제공되는 시간 당 PM10 농도 

정보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에 해당하는 센서의 농도 정보를 활용하였다(Park &

Baek, 20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경망 모형은 그래프 합성곱 네트워크(Graph Convolutional

Network, 이하 GCN)와 장단기 기억(Long Short-Term Memory, 이하 LSTM) 모형이다(그림 

1). GCN 모형은 센서 간 공간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사상임을 고려하

여 선택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는 GCN 모형의 입력 자료로써 활용되는 기존

의 거리 기반 가중치 행렬을 사용하는 대신, 센서 간 복잡한 공간적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

한 통합된 유사도 행렬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LSTM 모형은 PM10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채택하였으며, 두 모형의 결합을 통해 PM10의 시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Zhao et al., 2019).

<그림 1> GCN-LSTM 모형

연구를 통해 구성한 신경망 기반 내삽 모형의 정확도 검증 결과, 시간 순서만 고려할 수 

있는 LSTM 모형과, 공간적 관계만 고려할 수 있는 공간 내삽 기법인 Kriging에 비해 더 나

은 성능과 연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합된 유사도 행렬을 활용

할 경우 도시 내 토지 이용 형태가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지역에 위치한 센서의 내삽 정확도

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가 다수인 것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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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고해상도 센서 데이터의 사용성을 향상시켜, 향후 더 효과적인 데이

터를 활용하는 연구 수행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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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funded by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MOI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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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의 계층적 표본 추출 방안 연구

심우진*,**·정관용**·이은진***·손연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주요어 :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조건부 라틴 하이퍼 큐브 샘플링, 농촌공간정보

우리나라 농업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생산성 중심 정책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1990

년대까지는 비료 사용을 통한 토양 비옥도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양분 

불균형과 질소 및 인 성분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위주의 양분 관리로 인해 토양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고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기

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환경 자원의 보전이 필수

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해 1999년부터 시행된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는 전국적으로 

토양 환경, 농업용수, 양분 사용 등 농업환경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

며, 각 도농업기술원과 대학 간의 협력 하에 환경 친화적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는 조사 항목 간 불일치한 조사 지점과 공간적 불균

형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조사 항목 간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둘

째, 조사 지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 농업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조사 지점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조사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농업 환경 변화의 종합적 

해석이 제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 단위’와 ‘농경지 필지 단위’라는 계층적 

공간 접근을 기반으로 한 대표 표본 추출 방안을 제안한다. 유역 단위는 유출구를 중심으로 

농업용수의 오염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유역 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영양염류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농경지 필지 단위는 개별 농지의 토양 특성

과 농업 활동에 따른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비료 사용 및 농약 살포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은 농업 환경 변화를 다층적

으로 분석하여 조사 항목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농업 환경 관리와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 분과
디지털시대의 역사지리학:

근대지형도와 GIS 활용을 통한 

공간연구와 데이터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인문사회과학관 229호

16: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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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지도 선객체 GIS 디지타이징: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 도로망을 중심으로

김수현*·한예림**·박선영***·김준수****·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 인류세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융합인재학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독일 마르틴 루터대학교 지리학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요어 : 역사지리학, 지도 디지타이징, GIS, 딥러닝 모델,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 도로망

역사지리학에서는 지도 기반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의 지리적, 환경적, 사회적 변

화를 분석함으로써 시공간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재

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한

다. 특히, 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를 GIS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은 지리적 정보를 시각화,

수치화,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Yao-Yi Chiang, Weiwei Duan, Stefan

Leyk, Johannes H. Uhl, Craig A. Knoblock 2020). 그러나 기존의 지도 디지타이징 작업은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며, 대량의 역사적 지도를 단기

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역사지리학적 데이터의 양적 확장을 가속

화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디지타이징 자동화 기법의 도입이 주목

받고 있다. 딥러닝 기술은 지도의 다양한 요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의 발전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고품질의 지도 데이터셋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연구와 응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

약으로 이어진다. 또한, 비상업적 용도의 모델 및 콘텐츠 개발이 상업적 모델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조하여,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학문적 및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과 딥러닝 기

술을 결합하여 디지털화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역

사지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다

리 역할을 하며, 과거의 데이터를 미래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박선영 2021)의 도로망을 중심으로 딥러닝 이미지 분

석 기법을 활용한 반자동 디지타이징 기법을 제안한다(그림 1). 이를 통해 기존의 시간 소모

적인 수작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지도 데이터 가공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

다. 연구는 먼저, 수동으로 도로망만 추출한 지형도 4장(도엽: 마전, 개성, 문산, 백천)을 활

용하여 U-Net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훈련된 모델을 사용

하여 추가적인 지형도에서 도로망 래스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추출된 도로

망 래스터는 R 패키지인 raster와 sf를 활용하여 폴리곤 파일로 전환되었으며, QGIS와 

ArcGIS Pro에서 수작업으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폴리라인 형태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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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한 반자동 디지타이징 기법은 시간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수작업 방식보다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으며,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초기 훈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었

다.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량의 훈련 데이터를 추가적으

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량의 훈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모델의 학습 범위를 확장하여 정확도

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개발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타이징 도구를 제공할 계

획이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지리학에서 지도 기반 GIS 데이터의 가공 및 축적 속도를 높이

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지리적 분석 및 시공간적 연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

본 결과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

부문(CRC)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8R1A5A70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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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딥러닝을 활용한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 도로망 디지타이징 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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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 도시 도로망률 변화: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와 L751의 GIS데이터 활용

한예림*·김수현**·박선영***·김준수****·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 융합인재학부, **한국과학기술원 인류세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독일 마르틴 루터대학교 지리학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요어 : 역사지리학,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 GIS, L751, 도로망률, 일제강점기

역사지리학에서 지도 디지타이징은 과거의 지리 정보를 GIS로 구현하여 시공간적 변화 

양상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Gregory et

al. 2007; Turner et al. 2023). 디지타이징된 역사지도는 과거 도시의 성장 과정, 토지 이용 

변화, 인구 분포, 사회 및 산업 기반 시설의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며,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도시화와 지역적 발전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정요근과 김현

종 2022).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도로망률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 간 도시화의 격차와 특성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 

도시는 서울, 인천, 대구, 군산, 대전, 목포, 개성, 평양, 함흥, 진남포, 신의주, 청진으로 선정

되었다.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박선영 2021)와 일제강점기 

직후 미육군지도창에서 제작된 L751 지형도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지도는 동일한 

1:50,000 축척을 가지며, 서로 다른 제작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율이 낮아 일제강점

기 전후 도로망 변화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는 한반도 

최초로 삼각점망을 사용하여 측량된 정밀 지도이며, L751 지형도는 항공사진과 기존 지형도

의 비교를 통해 제작된 지도이다. 그러나 L751 지도에서 소로는 당시 위치를 정확히 반영하

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김수현, 한예림, 김준수, 박범순, 박선영 2024). 연구에서는 두 

지도에서 추출된 도로망을 GIS 폴리라인 형식으로 디지타이징한 후 도로망률을 산출하여 

도시별 도로망 확장 정도를 비교하였다(그림 1).

분석 결과, 12개 도시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도로망률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과 평양은 도로망률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는 두 도시가 일제강점기 동안 교통망 

발달과 도시화의 중심지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군산과 목포는 도로망률 증가가 미미

하여 상대적으로 도시 개발 및 교통망 확장에서 소외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

제강점기 도시 개발의 지역적 차이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하며, 당시의 경제적, 행정적 우선순위와 정책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

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역사적 도시 계획과 교통망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도로

망의 연결성, 위계, 패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시 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시기별 도로망 변화와 정책적, 사회적 맥락을 해석함으

로써 역사적 GI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현대 도시 계획과 교통

망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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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기본도(제3차지형도)와 L751 도로망률 변화(예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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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학 데이터베이스 경향성: 국내와 해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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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역사지리학, HGIS, 데이터베이스

역사지리정보학(HGIS, Historical GIS)은 GIS 기술을 활용하여 역사적 공간 정보를 디지

털화, 시각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역사지리학의 방법론적 분과로, 역사지리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Gregory and Healey 2007). HGIS 데이터는 단순히 아날로그 지리 

정보의 디지털 복제본을 넘어, 다양한 출처의 역사지리적 자료를 공간 위치를 통해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Gregory and Geddes 2014).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H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인식되며(Knowles 2000),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자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더불어, DB

구축과 관리는 연구 성과로 평가받기 어려운 점도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Gregory and Healey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HGIS DB는 역사지리 연

구를 위한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학문적 및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제

공하고 있다(김현종 2023; Gregory and Healey 2007).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적인 오픈액세

스 HGIS DB 주요 사례 9개(해외: 7건, 국내: 2건)를 중심으로, 구축 연도, 관리자 유형, 데이

터 종류, 재원 출처를 비교하여 운영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1).

국내 HGIS DB는 주로 공공기관(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반

면, 해외 HGIS DB는 대체로 대학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내 HGIS DB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

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될 위험이 상존한다. 반면, 해외 대학이 주도하는 HGIS DB는 학문적 자율성을 바탕으

로 다양한 연구자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기금 경쟁과 자금 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관리 교

수의 은퇴 또는 이동에 따른 운영 체계 불안정성이 도전 과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Harvard WorldMap DB는 Esri ArcGIS Online의 클라우드 기반 서버로 이전함으로써 관리 

복잡성을 줄이고, 관리자의 변동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

지만 ArcGIS Online 활용은 Esri가 제공하는 기능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독

립적이고 맞춤형 DB 관리 도구 개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본 연구는 ArcGIS Online과 독립형 DB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학 중심의 HGIS

DB 운영에 적합한 최적의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 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

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 공간 정보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연구

자들에게 데이터 활용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는 이

러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HGIS DB의 사례 분석을 심화하여 학문적 및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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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DB명
구축
연도

관리자 제공 데이터 재원 출처

미국

Chinese Historical GIS 2001 하버드 대학교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 중국 역사 행정 구역과 지명 하버드 대학교 및 관련 연구 

기금

Havard WorldMap 2011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의 다양한 지리 정보와 
역사적 데이터 통합

하버드 대학교 및 관련 연구 
기금

National HGIS 1996 미네소타 대학교 미국의 인구 조사 자료와 지리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화

국립과학재단(NSF) 및 
미네소타 대학교

대만 Chinese Civilization in 
Time and Space 2002 중앙연구원 중국의 역사적 지리 정보와 문헌 

자료 통합
대만 정부 및 중앙연구원 
연구기금

독일 HGIS Germany 2004 라이프치히 대학교
독일의 역사적 행정 구역과 인구 
통계 자료를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제공

독일 연구재단(DFG) 및 
라이프치히 대학교

벨기에 LOKSTAT 2007 겐트 대학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벨기에의 
인구, 산업, 농업 통계 자료를 
지리 정보와 연계

겐트 대학교 및 관련 연구 
기금

한국

삼일운동 DB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고려개경지리정보
한국근대지리정보
역사적 행정구역 DB)

2018
-

2023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관련 사건, 인물, 문서와 
한국의 역사적 지리 정보와 
한국근대지리정보, 
고려개경지리정보와 연계

대한민국 정부

국가유산보존
관리지도 2014 국가유산청

한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위치 
정보와 보존 상태를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제공

대한민국 정부

<표 1> 주요 오픈엑세스 HGIS 데이터베이스(DB)

(사사)

본 결과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

부문(CRC)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8R1A5A70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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